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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

어느 이듬해 풍수에 대한 흥미로움이 시작이었다.

굳이 고집하며 시작한 풍수가 참으로 힘들고 벅찼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늘 가슴 설렘임 그 자체였다.

그 설렘이 여기까지 이끌어 결국 논문이라는 틀을 얻게 되었고,그 틀에 열심히 끼워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느라 단단해진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사하기까지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더더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환경설계학과 학과장이신 박찬용 교수님,

풍수에 대한 저의 무지를 하나하나 되짚어주신 박시익 교수님,풍수지리 후학지도에

열성을 다해주신 김기선 교수님,조용조용 세심하고 아낌없이 가르쳐 주신 황영웅,

우한진 교수님,존경과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주도까지 급행열차로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이성환.박대홍 선배님,고맙수다.

첫 걸음도 떼기 전에 풍수지리에 대한 사고의 틀을 일깨워 주시고,현장 답산과,논문에

구성에서 결론에 이르기 까지 늘 함께 해 주신 제주 풍수지리학 회장이신 변창두 교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제주관광대학 신영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고,때로는 땅을 칠때,

처음처럼 늘~~필요한 그 자리에 항상 있어준 박재락 선배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신나는 대학원생활과 열정을 갖게 해 주신 김동섭 선배님,풍수인연으로

끈을 간직한 영남대학원 동기분들과,선,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에 있기까지 학업에 전진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사랑하는 남편,그리고 든든한 지원자인 아들 태연 ,태우,천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어머니와 늘 함께 하신 하느님께 이 뜨거운 논문을 바칩니다.

2010년 6월 고 봉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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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제주도의 유구한 역사와 동서남북으로 아름답게 뻗어 내린 용맥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이 창조한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용맥

의 모습에서 탐라의 고대 문화는 탄생되었으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

화에 따라 사실상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으면서  탐라문

화의 재생 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록으로 살아진

탐라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존하는

돌문화인 것이다.돌문화는 우리 선인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 및

사용하여 왔고 신앙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므로 선인들의 과거의 생활상을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지역에 무한적으로 널려있는 이러한 돌문화를 수집하고 전

시하여 이를 콘텐츠 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문화관광자원화 하려는 것

이 당초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세계의 유일무일한 공원을 목표로

2006년 6월 1일 탄생된 것이 제주 돌문화공원인 것이다.

제주돌 문화공원은 2001년 9월 19일 기공식에 이어 2005년 12월 준공식이

행해졌으며 국비,도비,군비 등 총 300억의 예산으로 건립되었다.제주돌

문화공원이 세워진 부지는 1989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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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으로,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최대한

으로 살려 박물관으로 건립한 것이다.토목,건축 평면도 작성 당시부터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등 제주의 상징성

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목적을 갖고 문을연 돌문화공원이 오늘날 40여명에 이르

는 상주 인력으로 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관람객의 방문이 극도로

저조하게 되었는데,이러한 운영부실이 풍수지리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선인들은 바람과 물을 살펴 주거지를 정하였으며 주거지를 정

하기 위하여서는 바람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세나 지형을 관찰할 수 밖

에 없었다.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풍수지리 이론이 탄생하는 근원이 되었

다고 여겨진다.인류의 생활도구는 석기를 활용하여 후대에 여러 가지 생

활도구를 만들고 신앙의 대상물로도 이용 되었으므로,제주도에 무수히

존재하는 돌 문화는 풍수지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유추 할 수 있다고

본다.풍수지리와 관계를 갖는다면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은 풍

수지리분석에 의한 재 구성을 함으로써 돌문화공원의 운영상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

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적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이번 연구

조사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나아가 이번 연구를 통한 돌 문화공원을 재조명하

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데 그 연구 목적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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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제주 돌문화공원을 연구관찰 함에 있어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관찰 되어

야 하나 본 연구관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을 건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따른 양택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선정의 목적과 공간구성에 있어서 우리의 풍수지리사상에형이상학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돌문화 공원을 수차례 현장 답사

하였으며,관련 문헌 자료를 통한 풍수지리이론으로 입지 및 공간구성을 분

석고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으로는 박시익 저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최

창조 역 “청오경 · 금낭경”,“한국의 풍수사상”,김기선 저 “풍수지리학 개

론”,섭구승 저 “산법전서”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하였고,또한 기타 관련 논

문을 통한 고찰로 본 연구논문의 풍수지리적 분석 자료로 연구의 범위를 한

정하였다.

2)연구의 방법

풍수지리학에서 건물의 입지 및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태조산을 거쳐

주산에 이르기까지 생룡으로 내룡맥 연결되는 것을 관찰하는 간룡법과,주산

에서 밀어주는 생기가 장풍법에 의한 사신사가 갖추어서 생기가 흩어지지 않

는 곳을 선점하는 것과,충만한 생기맥이 계수즉지에 의한 득수법에 따른 풍

수적인 최상의 길지를 선택 분석함으로써,명당터의 생기가 충만한 곳에 입

지 및 공간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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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제주도의 산세와 지형,지물을 분석을 기초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을 하고 둘째,돌문화공원의 건물의 배치에 따른 풍

수지리적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셋째,지금의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에 대한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위하여 입지선정과 내룡맥은 1/25,000,1/5,000

분의 제주도의 지형도를 참고 하여 분석하였고,전체적인 국세 및 수세에 의

한 분석 방법은 항공사진(다음출처)과 모식도를 참고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1장의 서론에서 풍수지리의 이론을 고찰하고 제2장에서

는 제주 돌문화공원과 관련된 풍수지리 이론을 분석하였으면,제3장에서는

제주도의 풍수지리적 분석을 하였고,제4장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

성 전시물에 대한 풍수지리적 고찰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자연과의 상관관계

를 확인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재구성

을 분석하여 탐라 문화의 재생과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풍수지리 이론을 적

용할 가치가 밝힘으로써,본 연구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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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풍수(風水)지리의 이론 고찰

1.풍수지리의 의미와 음양오행

1)풍수지리의 의미

풍수지리란 말이 생긴 것은 고대부터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

한 부분이 바로 주거지라 볼 수 있으나 주거지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람(風)과 물(水)이었다. 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곧 풍수를 보는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자연을 삶에 접목시키는 풍수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1)

공기와 물은 생명체의 주요한 기본 요소이며 풍수지리는 생명체를 이루

는 바람과 물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리조건을 해석하려는 데

서 생겨났다.

풍수지리는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았던 한민족에 의하여 생겨나서 중국 등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 되었으며 2) 풍수지리가 한국에서 먼저 발생한 이

유는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크고 작은 산들로 분포대 있어 산신숭배

사상이 강하였고,지모사상에 따른 이론과 결합하여 진보하였으며 결국

한국의 취락은 산세를 의지하여 형성되었다.

한편 풍수지리에 대한 정의는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

를 주요한 논리 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 이라고 3)말하거나 또는 풍수의

1) 박시익,「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5), p13

2) 박시익, 전게서 

3) 최창조,「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200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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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風)은 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풍수지리학이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학문으로 인간생존의 근본이 되는

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문 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4)

그러나 풍수지리는 산세나 땅,물,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분석하여 자연

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인간에게 생기를 주도록 하는 자연

적 또는 인공적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된다.

2)풍수지리의 전개

풍수지리의 사상적 배경은 역(易)사상과 음양오행을 기초로 통계에 의해

정리되었다.오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자연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인간

에게 영향을 끼쳐 왔는데 그 이치를 정리한 것이 풍수지리이며,이러한

학문을 현대과학의 체계로 볼 때 경험과학 내지는 통계학이 라고 할 수

있다.풍수의 배경은 동양철학의 역(易)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동양 철학

에서 역(易)사상의 출발점은 우주만물이 모두 변화 한다는 것에 있다.

즉,낮과 밤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기후가 변하고,산천이 변하고,인간

이 변하여 우주만물이 모두 변한다는 자연 현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그 자체에 일정한 규칙과 길흉이 존재함을 알게 된 것

이다.역(易)에서 우주만물의 변화는 기(氣)에 의한다는 것인데,기에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라는 상대 개념으로 구분 되어진다.

여기서 음(陰)과 양(陽)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

다.이러한 조화를 동양철학에서는 대대(待對)의 원리라 한다.

낮과밤(음,양),남자와 여자,겨울과 여름,밝고 어두움은 서로 반대의 개

념으로 성립되지만 남여가 연애와 결혼을 하듯 서로를 의지하며 필요로

4) 윤갑원,「정통통맥지리」 , (지선당.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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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이를 대대(待對)관계라 하는 것이다.결국,자연이라는 대상을 관

찰한 인류가 자연은 변한다는 현상에서 변화의 유동성을 체계적의로 분

류,분석해 나갔던 것이 동양에서의 역(易)이었으며,여기서 사람들은 음

양조화의 구조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3)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란 만물의 생장 소멸은 기(氣)의 작용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데 음양오행의 모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산세가 나감 양

(陽)이고  산세가 멈춤 은 음(陰)이며 산세가 머물면 음(陰)즉 穴이 형성

되고 산세(山勢)는 穴을 生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5)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음양설과 오행설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하여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이론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졌고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다.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고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오행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를 말하는데 氣의 운행순서는 土金水

木火이며6)금수목화 사기(四氣)가 사정(四正)의 기운이고 土는 사기(四氣)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土(己土)는 흩어진 기(氣)를 모아서 金을 生하고

金은 水를 生하고 水는 木을 생하며 木은 火를 생한다.화는 생기를 방출하

여 그 결과는 戊이다.풍수지리에서는 여러 기가 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 吉한 것으로 나쁜 기운을 만들면 凶한 것으로 풀이한다. 吉

5) 음양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나 음양을 명백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陰陽者 地理家之

神髓 了得此二字 則觸目便通 無難事矣 蓋地理之道 不過陰中求陽 陽中覓陰而已(음양은 지리

가의 신수로 이 두 글자를 이해하면 정통하여 어려운 일이 없다. 대개 지리의 도는 음에서 

양을 구하고 양에서 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섭구승,전게서) p29

6) 천간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로 되어 있으나 氣의 운행순으

로는 己→ 庚→ 辛→ 壬→ 癸→甲→ 乙→ 丙→ 丁→ 戊이다.



- 8 -

한 기운을 풍수에서는 생기(生氣)라 하며 생기가 흐르는 땅은 산수가 조화롭

고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 하며 이를 명당(明堂)이라 한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은 산,수,방위 등을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이

루어진 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부

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방위 기타 단서 들을 갖고서 생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

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오행이란 수․목․화․금․토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 생하는 기운이며 수에 해당하는 계절은 겨울

이다.목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하며 목에 해당하는 계절은

봄이다. 화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하고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열에너지이다.화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금이라 하고 토는 수․화․목․금․토의 기운을 골고루 갖고 있는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표2-1> 五行의 배치와 상생 ·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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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신오제(三神五帝)사상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삼신은 하느님

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주도 한다.

삼신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 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와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사상이 포함

되어 있다.

유교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처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인간의 영적세계나 내세에 대한 해석은 부족하다.

반면 불교 이론은 현실 곧 물질세계는 순간적으로 소멸되므로 무시하고

오직 마음의신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또한 신선사상이나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는데 신선사상의 근원은 단

군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단군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

려왔고 신선사상은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

신인합일 사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삼신사상에는 유교․ 불교․ 신선 사상의 세 가지 종교이론이 모두 결합

되어 있다.삼신의 상징은 삼태극이며 삼태극 문양은 신라 시대에 왕가에

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

에도 그려져 있다. 한국의 각종 고 건축물,특히 연못 형태에는 대부분

삼신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경복궁,경회루,남원 광한루,경주 안압지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개의 인공섬이 만들어져 있다.이 숫자는 삼신을 뜻하며 이들 섬에는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이라고 하여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는 신선사상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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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방위 수 계절 색 사신사

수(水) 북 1, 6 겨울 검은색 현무

화(火) 남 2, 7 여름 붉은색 주작

목(木) 동 3, 8 봄 푸른색 청룡

금(金) 서 4, 9 가을 흰색 백호

토(土) 중앙 5, 10 변절기 노란색 사람

경회루는 경복궁 내부에서 가장 큰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건물의 구성 기법을 보면 삼신사상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섬을 세 개 만들고 그 섬 위에 높이 누(樓)를 올린 것은 삼신

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태일,작은 섬 두 개는 천일과 지일을 뜻한다.

삼신사상이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마니산 참성단을 들 수

있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개구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삼

신이 출입하는 곳이다. 참성단은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

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제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이 신 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떨어져 있

고 고유한 색을 갖고 있어서 오색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푸른 옷을 입은 청제가 있고 남쪽에 붉은 옷을 입은 주제(적제)가

있으며 서쪽에 흰 옷을 입은 백제가 있다. 또한 북쪽에 검은 옷을 입은

흑제가 있으며 중앙에 황제가 있다.

<표2-2>오행과 각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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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방위 기타 단서 들을 갖고서 생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3.풍수지리와 기(氣)

풍수에서의 기(氣)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으냐,우주만물

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생명체,무생물체,등

의 생(生),장(長),수(收),장(臟)에 관하여 역동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견

해이다.즉 만물의 생성(生成),변화(變化),소멸(消滅)을 기(氣)의 작용으

로 파악한 것이며,기(氣)라는 글자를 파자(跛者)해보면 기(气)는 하늘 즉

우주 공간을 뜻하고 그 속이 미(米)자는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기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7)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는 만물이긴 하지만 비어

있는 우주 공간 역시 실상은 기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즉 기는 물질과 빗물질,생물과 무생물,시간과 공간,빛과 파장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존재로 우주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허공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적 측면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동양사상에서 기(氣)는 우주만물의 구성체와 모든 현상을 의미한

다.공기와 같이 비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운도 기(氣)다.

기(氣)의 특성 및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우주공간과 지구상의 기(氣)는 천(天).지(地),의 영향으로 음양의 기

(氣)와,오행의 기(氣)및 오운육기(五雲六氣)의 양태로 표출된다.

7) 이길환 역, 「기의 불가사의」 (동화문화사, 1993),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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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오경 장경
음양의 기(氣)

길기(吉氣) 

귀기(貴氣)

진기(眞氣) 

가기(佳氣)

외기(外氣) 

내기(內氣) 

전기(全氣)

오기(五氣: 오행의 기)

음양의 기(氣)

외기(外氣: 땅위의 기)

내기(內氣: 땅속의 기)

전기(全氣:상하좌우전후 육합의 기가 결집된 기)

길기(吉氣)

생기(生氣)

즉 모든 기운이 지구와 지구 밖의 태양을 포함한 우주의 두 기운 즉

음과 양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다.

㉡ 하나의 몸체를 갖는 개별적인 동식물.빗물질 마다 음기와 양기,생기

와 사기(邪氣)내기와 외기 등 상대적이면서도 상생(上生),상보(相補),해

주는 기(氣)를 갖는다.이는 지구와 땅인 음과 우주와 태양인 양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현상이 음과 양의 두가지 기운을 동시

에 함유한다는 의미이다.

㉢.기(氣)는 서로 다른 유,무형의 기와 상생,상보하거나 상충하려 한다.

이것이 태양이 낮에는 지구에 에너지를 복사하고 밤에는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복사하듯 상호 관계성을 동시에 가지며 일방적이지 않음을 의미

한다

㉣ 시는 같은 성질끼리 유유상종(類類相從)하려하며

㉤ 기(氣)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일정한 방향과 통로을 따라 움직인다.

㉥ 기(氣)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강약이 변화하며,시간과 공간을 초월

한다

㉦ 기(氣)는 마음 가는데 따르고 기는 따르는데 마음이 따른다

㉧ 기(氣)의 형태가 변해도 기의 절대량은 언제나 같다.

<표2-3>청오경과 장경에서 표기된 기(氣)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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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기감응(.同氣感應)

풍수지리에 동기감응(.同氣感應)론이 있다.

이것은 각각의 기(氣)는 주위의 기(氣)에 의하면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생

산이 있게 되고 나쁜 환경에서는 나쁜 생산만이 있게 되는 당연한 이치이

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주위의 기(氣)나 같은 종류의 기(氣)가

차라리 함깨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과 배경과의 어울림이 동기감응(.同氣感應)에서 말하

고 있다.

동기감응(.同氣感應)을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성격의 기(氣)는 서로 반응

한다는 것이다.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를 장경에서는 한 나라때 궁중에 있는 종이 스

스로 소리를 냈는데 이는 그 종을 만드는 재질이 있었던 동산(銅山)이 무

너진 데서 연유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으로 만든 종이 같은 기운을 가진 동산이 무너지면서 동기감응(.同氣感

應)하여 스스로 울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동기감응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8)

그러나 동기감응(.同氣感應)원리는 이론자체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는 같은 진동수를 가진 서로 다른 물체가

공진하는,즉 공명현상과 같은 예를 보면 타당한 가설로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동기감응원리가 풍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이점을 신봉

하였다는 점이다.

8) 모종수, (기풍수연구, 1994,)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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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아무리

악인이라도 명당만 차지하면 그 후손이 발복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적용해

온 것이며,이 논리가 그 동안 음택풍수의 폐해로 나타냈고,풍수를 미신

으로 보는 원인이 된 것이다.

또 기감의 교감전달 속도는 빛과 같아서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또한

밀페된 지하 공간에 있을지라도,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텔레파시 통

한다고 한다.이러한 유사한9)실험이 있었으나 이 또한 명쾌한 동기감응

(同氣感應)의 입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

법 역시 없다.음택풍수가 성행했던 조선후기에도 이와 같이 맥락의 동기

감응(.同氣感應)이 있었다.

수맥으로 알려진 임응수 신부는 수맥이 흐르는 수많은 묘지를 이장하였는

데 “상의 시체가 명당이라고 판정 받은 곳에 묻혔다면 자손이 잘 되고

부(部)룰 누리고 가문이 빛나는 등 경사가 겹치지만,좋지 않은 곳에 묻혔

을 때에 도리어 후손에게 화를 입힌다고 하여 동기감응(.同氣感應)원리를

수용하고 있다.이러한 근거로 볼때 동기감응(.同氣感應)은 단순히 땅을

하나의 개체로 본 기계론적 이론에 불과하며,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땅

을 무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동기감응(.同氣感應)론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9) KBS프로그램(미스테리 추적) 1997,10,20

KBS프로그램 (미스테리 추적)에서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 감응되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룰 

성인남자3명의 정액과 양자공명장치(QRS)를 이용해 실험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감응된

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양자공명장치는 모든 물체의 근본이 기에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

어진 장치인데, 사람의 흔적이나 기(氣)가 남아있는 물체로부터 미약한 자기를 특정해 질

병 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정액을 추출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나서 건강한 3명의 정

액을 유리관에 떨어뜨려 놓은 후, 3명중 임의로 한명을 선택하여 전기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정액에도 그 자극이 전달되는 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3명중 1명을 

선택하여 직류12V의 전기 자극을 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공명장치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모체 정액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른 2명의 정액보다 훻씬 급격히 저하 되었다. 이 결

과로 미루어보아 실험 대상자가 받은 정액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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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龍),혈(穴),사(砂),수(水),향(向)

1)용(龍)

풍수는 혈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혈을 찾기 위해서는 대체로 형세론

인 용 ·혈 ·사 ·수의 4대 구분을 따른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그리고 형국론(形局論),

비보론(裨補論),보국(保局)등의 조건을 따져보게 된다.

(1)내룡분석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龍)이라 표현하는데 태조산에서 출맥한 산맥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생기가 있게 전,후,좌,우(前後左右)로 기복운동

을 하여 중조산,소조산을 만들고 급기야 부모산과 태,식,잉,육(혈)을 만드

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산줄기를 살피는 것은 간룡,멱룡,심룡 등과 같은 의미이다.

주차가 산릉의장(山陵儀狀)에서 “무릇 땅을 고르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그

주세(내룡)의 강약을 따져야 한다.”라는 말은 이 간룡법을 말하는 것이다.

용 속에 감추어진 지기가 유행하는 맥이 있다고 믿는데,간룡법에서는 용

(龍)을 체(體)로,맥(脈)을 용(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따라서 용과 맥은

외면상으로는 한가지이나,용을 살펴 맥의 선악을 알 수 있어도 맥을 보아서

용의 길흉을 알기는 어렵다.왜냐하면 용은 형체가 현저한 것이고 맥은 용의

속에 숨어있는 기운이 은미(隱微)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용이 있어야

맥이 있고,맥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간룡(幹龍)은 용의 정맥(正脈)으로 나무의 큰 줄기와 같이 산의 큰 줄기되는

용을 말한다.지룡(枝龍)에 상대되는 말로서 나무의 줄기(幹)와 가지(枝)에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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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서 표현한 것이다.주된 용맥이 모든 기운을 받아 산의 중심부를 뻗어

내려온 산을 말하기 때문이다.10)

내룡 분석은 혈장까지 이어지는 산의 흐름을 분석하여 혈의 진가(眞假)와

크기,역량(力量)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용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산의 면,배(面背)구별

명당은 산의 앞면에만 있다.이것은 사람의 생식기가 몸 앞에 있고,꽃과 열

매가 잎 앞면에서만 피고 맺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해서 산의 앞면에서

찾아야 한다.산의 앞면은 형태가 평탄하고 안정적이며,지면에 밝은 기운이

서려있다.그러나 산의 뒷면은 굴곡이 심하고 험한 바위가 불규칙하게 있으

며,지면이 어둡고 험한 분위기를 보인다.

산의 앞과 뒤는 남향이니 북향이니 하는 방위와 관계없이,산맥의 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11)

<그림2-1>용의 면과 배

10)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2005) p17 요약정리

11) 박시익, 전개서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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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의 종류 구별

먼저 산이 갖고 있는 기운은 품격에 의해 주인격,보조격,배반격 등 3가지

로 구분된다.주인격 산이란 한 지역에서 주인과 같이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산을 말하여 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위엄이 있어 모양새가 피라미드와 같

다.중심이 안정되고 단아하며,좌우 균형을 이루어 위엄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산이 있는 지역은 명당이며,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도자

가 배출된다.보조격 산은 중심 부분의 높이 낮고 넓이도 좁아서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분산되는 형태의 산으로 큰 인물을 보조하는

인물이 주로 배출된다.배반격 산은 주산을 향해 마주 보지 않고 주산에

등을 지고 있는 산을 말한다.이러한 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명예를 잃거나 재산 피해를 입게된다.12)

또한 산의 형태가 목(木)형,화(火)형,토(土)형,금(金)형,수(水)형 등의

오행산으로의 구별과 형국에 따른 구별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용의 변화 구별

태조산에서 출맥한 용이 혈장까지 행룡하는 동안 강한 기운을 털어내고 부

드럽고 안정된 기운으로 변화되기 위한 일연의 과정을 용의 변화라고 하며

이것은 마치 철광석이 고로에서 정련을 거쳐 백련철이 되는 과정과 같은 것

이다.개장이란 거대한 장막을 열 듯 용맥이 펼쳐 나가는 모양을 말하고 천

심이란 용맥이 중심을 뚫고 혈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한다.

박환은 깎이어 바뀐다는 뜻으로 용이 모든 살기와 악기를 탈피하고 아름다

운 옷으로 갈아입은 변화를 말하고 과협은 강한 기운이 통과하면서 마치 끈

으로 묶인 것 같이 잘록한 형태를 이루며 ‘속기’라고도 한다.

12) 박시익, 전게서,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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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협처를 보면 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과협이 높으면 혈은 낮은

데 있고 과협이 낮으면 혈은 높은데 있다.과협이 길면 혈은 먼 곳에 있고

과협이 짧으면 혈은 가까운 곳에 있다.과협이 왼쪽에 편재되어 있으면 혈도

왼쪽에 의지하고 과협이 오른쪽에 편재되어 있으면 혈도 오른쪽에 의지하고

있다.

<그림2-2>용의 변화

과협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 혈도 흙으로,과협이 돌로 되었으면 혈도 돌로

이루어진다.13)또 용은 산봉우리를 뒤로 하고 낮은 지역을 향해 내려가는 성

질을 갖고 있는데,마디에서 받쳐 주는 힘의 진동에 의해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이 때 뒤에서 받쳐 주는 용을 ‘지각(枝脚)’또는 ‘후장(後杖)’이라고 한

다.용의 힘은 지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큰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약한

용이 된다.지각은 청룡이나 백호가 되기도 하는데,지각이 하나의 봉우리를

일으킨 뒤에는 주룡으로 변해서 혈을 이루기도 한다.

이상적인 생룡은 대략 15m마다 한절을 이루고 있다.

절의 수는 곧 발복 기간을 의미하며,한절의 발복기간은 30년이다.14)

13) 김기선, 「풍수지리학개론」, (형설출판사 2005),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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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穴)

(1)혈의 의의

명당 중에서도 기운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穴이라 하며 혈은 명

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혈은 곧 생기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

다.풍수지리의 궁극적 목적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인데 산에서 혈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능선(용),

그리고 잎에 해당하는 청룡과 백호가 모두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2-3>용의5단계 변화과정

(2)혈의 성립조건

① 용진혈적(龍盡穴的)

용은 과룡에서는 결지할 수 없으며 용이 행룡을 다하고 멈춘 곳을

용진처(龍盡處)라 하고 융결된 것을 혈적(穴的)했다고 한다.

14) 박시익, 전게서,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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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전하와 음전하의 결합

혈은 하늘의 양전하와 땅의 음전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것을 양래음수(陽來陰受)라 하며 이 양자가 결합하기 위하여는 산과 용,

득수가 있어야 하며 사신사가 갖추어져야 한다.

③ 태조 중조 소조 입수 혈판의 5단계를 거친다.

태조는 용의 발원지이고 중조는 태조에서 내려오는 중간의 작은 봉우리

이고 소조는 중조에서 내려온 작은 봉우리이다.입수는 소조에서 내려온

기운이 뭉쳐진 지점이고 혈판은 입수에 들어온 기운이 혈을 만드는 공간

이다.

(3)혈의 형태

① 와혈(窩穴)

와혈은 닭 둥 우리나 새집 혹은,소쿠리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으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모양이라 하여,개구혈(開口穴)이라 하기도 하고,

손 바닥을 젖혀놓은 모양과 같다하여 장심혈 (掌心穴)이라 부루기도 한다.

입을 감춘 것 같이 오목하게 생긴 장구와(張口窩 )가 있으며,높은 산에

서는 대부분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오목한 요처(凹處)에서 결혈되고,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횡룡(橫龍)에서 결혈된다.주룡의 능선이 볼록한 음룡으

로 입수하여,오목한 양혈인 와혈을 결지한다.

와혈은 입수도두가 있고 양쪽 선익(蟬翼)이 팔을 뻗어 혈을 품안에 안는

듯한 형태이며,혈은 품안에 오목 들어간 부분 중에서도 약간 돌출한 부

분 즉,와중미돌(窩中微突)한 부분에 있다.와혈은 오목 들어간 부분의 깊

고,낮고,넑고,좁음에 따라 심와(深窩),천와(淺窩),활와(闊窩),협와(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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窩)로 나눈다.

와혈은 특히 선익이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전순이 없으면 비혈(非

穴)이된다.

<그림2-4>  와혈도

② 겸혈(鉗穴)

겸혈은 여자가 두 다리를 벌리고 뻗은 모양으로 개각혈(開脚穴)이라고도

하며,혈은 음부(陰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소양에 속

하고,말발굽이나 같은 형상으로 와혈에 비해 혈장이 길다.

또한 소의 뿔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우각(牛角)이라고도 한다.

겸혈은 바람을 피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평지나 고산(高山)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있으며,주로 산 능선이 만나는 합곡처(合谷處)에 결혈이 된다.

주룡은 약간 볼록한 음룡으로 입수하여 오목하면서 혈장이 긴 양혈을 결지

한다.입수도두 양변에서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뻗은 선익이 양쪽 다리가 되

는데,양 선익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 양다리가 곧게 나간 직겸(直鉗)，양다리

를 안으로 감싸주는 곡겸(曲鉗)，양다리가 길게 나간 장겸(長鉗)，양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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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나간 단겸(短鉗)，양다리가 쌍으로 갈라져나간 쌍겸(雙鉗)이 있다.

겸혈도 와혈과 같이 선익이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전순이 없으면 비

혈이 된다.

<그림2-5>  겸혈도

③ 유혈(乳穴)

둥글고 풍만하게 늘어진 여자의 유방과도 같고,나무에 과일이 달린 모양

이라 하여 유두혈(乳頭穴)․현유혈(縣乳穴)․수유혈(垂乳穴)이라고도 한다.

주로 높고 낮은 산 능선을 따라 결혈이 되고,내룡의 끝 하부에서 많이 결

혈된다.

유혈은 평지나 높은 산 모두에 있으며,약간 볼록하게 돌출되어 바람의

피해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다.따라서 혈 주변의 보호사(保護砂)가 조밀

하게 감싸주고 있어야 한다.

주룡은 평평하고 낮은 양룡으로 입수해야 볼록한 음혈인 유혈을 결지한다.

유혈에는 선익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격이 있는데,선익이 두 팔을 벌려 혈

을 껴안은 유회격(紐會格)과,선익이 좌우로 벌렸으나 혈을 껴안지 못한 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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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유혈도

회격(不紐會格)이 있다.

이들 모두 두 팔을 뻗은 선익이 분명하고,입수도두 뒤에서 분수(分水)가

분명하고,혈 앞 순전(脣氈)밑에서 합수가 분명해야 길격이다.

유혈 6격(六格)에는 유방이 길게 나온 장유(長乳)，유방이 짧게 나온 단유

(短乳)，유방이 큰 대유(大乳)，유방이 작은 소유(小乳)，유방이 두 개 나온

쌍수유(雙垂乳)，유방이 세 개 나온 삼수유(三垂乳)가 있다.

유혈은 약간 볼록하게 돌출 되어 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선익이

있어야 한다.

④ 돌혈(穴突)

돌혈은 평평한 곳에서 돌기(突起)하여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이나 거북이

등과 같이 볼록한 모양으로,유혈에 비해 혈장이 짧고 높아 태음에 속한다.

돌혈은 높은 산에도 있지만 주로 평지에 많이 있으며,고산보다 평지의 돌

혈이 더욱 길하다.주룡은 평평하고 낮은 양룡으로 입수하여,볼록하게 돌기

한 음혈인 돌혈을 결지한다.돌혈이 높은 산에서 결지 할 경우에는,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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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쉬우므로 청룡과 백호를 비롯한 안산과 조산 등,주변의 산들도 모두

높아 겹겹이 혈을 감싸주어서 장풍(藏風)이 잘되어야 하며,혈판 주변에 단단

한 토질이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7> 돌혈도

평지에 돌기한 돌혈은 장풍이 사실상 어려워 바람을 많이 받으나,평지의

바람은 퍼져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고산의 골짜기 바람처럼 두려워 할 것은

못된다.다만 평지 돌혈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영향이다.

입수도두 뒤에서 분수(分水)한 물이 다시 혈 앞 순전 밑에서 합수(合水)하

여 물이 혈을 완전히 감싸주어야 길격이다. 그리고 혈이 돌기한 부분에 있

기 때문에,전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돌중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

분이 혈이다.돌혈 4격(四格)에는 혈상에 따라 솥이 큰 대돌(大突),솥이 작은

소돌(小突),솥이 쌍으로 된 쌍돌(雙突),솥이 세 개로 된 삼돌(三突)이 있다.

돌혈은 불룩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입수․선익․전순이 분명해야

한다.이 중 와혈과 겸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여성

의 생식기에 비유되고,유혈과 돌혈은 솟아올라 온 형태를 이루고 있어,남성

의 생식기에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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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혈판

혈이 있는 장소로 용의 정제,순화된 생기가 최종적으로 모여 융결(融結)

된 곳으로 혈판은 입수도두 중심에 穴土,하부에는 전순(氈脣),그리고 왼

쪽과 오른 쪽에는 선익(蟬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판은 혈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당판이라고도 하며 한가운데 혈이 이루

어지고 혈토가 있다. 혈판은 혈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혈판의 힘이 크

면 혈의 기운도 크고 혈판의 힘이 약하면 혈의 힘도 약하다.

혈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혈판의 상부에 입수를 만들고 입수는 용에 흐르

는 기운을 끌어 당겨 생기를 만들고 다시 그 기운으로 혈과 선익,주작을

만들며 용의 기운이 입수의 기운을 좌우한다.

<사진2-1>자궁의 혈 <그림2-8>혈판의 구조

선익은 혈판의 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전순은 입수 기운

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

을 말하며 혈의 기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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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砂)

가장 전형적인 사(沙)는 혈장 주변의 사신사(四神砂),곧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북현무(北玄武)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이다.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며,곡면 반사경의 기능,볼록렌즈의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

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강하게 부는 바람을 순

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사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

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

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臧風)’이라고 한다.

<그림2-9>사신사의 바람막이 기능

청룡과 백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지세에 따

라서는 오히려 바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생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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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해서

혈을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용호가 명당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명

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

다.

<그림2-10>사신사의 반사

반면 용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어도 결코 바람막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

을 일으키게 된다.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그 중에서도 곡면 반사경은 반

사경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인 곡면 반사경이다.

산 ·나무 ·강을 포함해서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태양과 달이 청룡과 백호를 비추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

된다.이 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

신비한 기운,곧 생기가 발생된다.바로 이부분을 혈이라 하고,혈 주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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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라고 한다.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

로 명당을 이룬다.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야 생

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룰 수 있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볼록 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

는데,바로 이 볼록 렌즈 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운을 모아 하

나의 초점을 만든다.이처럼 청룡은 혈의 왼쪽에서,백호는 혈의 오른쪽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역

할을 하면,이 네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여기에 엄

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는 것이다.15)

<그림2-11>사신사 명당

15) 박시익, 전게서,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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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水)

풍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水)이다.혈이 결지되기 위해서는

용을 따라 흘러가는 기가 물을 만나 멈추어야 하는데,【장서】에서는 “기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라고 표현 하였으며,풍수의 법술에서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였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의 기본적 형세를 득수(得水)외 취수(聚水)와 거수(去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용,혈이 물을 얻는 것이 득수이고,득수한 물이

혈앞 명당에 모여 혈과 음양교합을 하는 것이 취수이고,그 물을 보국 밖으

로 내보내는 것이 거수다.이 세 가지 물의 작용과 방법이 원만해야 진혈의

결지는 물론 부귀왕정(富貴旺丁)을 기할 수 있다.

득수의 중요성을 택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들판에서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우면,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역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

게 판국을 가로 막았으면 좋은 곳이다.

하수사가 한 겹 있어도 참으로 좋지만 세겹,다섯겹이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이라야 완전하게 오래 세대를 이어나갈 터가 된다“』16)라고 하여 수

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구란 마을에 들어온 물줄기가 빠져

나가는 끝지점을 말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득수(得水)라 하고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파구(破

口)라 하는데,파구 지점을 수구(水口)라 하며 이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풍수

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려니와 지인상관설(地人相關說)로도 살펴볼

수 있다.인체에 있어서 입은 득수,항문은 수구에 해당된다.

16) 이중환,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2006)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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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시신의 항문은 벌어져 있고 생자(生者)의 항문은 꽉 쪼여져 있다.

수구가 꽉 쪼여져 있으면 이는 생자처럼 생기 충만한 삶터가 되어 오랫동안

대물림할 수 있는 생기보전 터라는 원리에서 닫힌 수구를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17)수구는 반드시 좌우 청룡 ,백호로 교쇄(交鎖)된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빠져 나가거나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만약 수구가 벌어져 있다면 이를 비보하는 방법으로 숲,돌탑,누각

등의 수구막이를 세우기도 한다.

<그림2-12>수구와 역수18)

또한 역수(逆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수란 혈 앞에 흘러가는 물

이 앞에서 산이 가로 막으면 일직선으로 곧게 흘러가지 못하고 혈을 감싸 돌

아 흐르게 되고 수구에서 청룡,백호 가운데 하나와 만나게 되는데 서로 방

향이 반대로 이루어 져 교쇄되어 지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길지가 된

다.19)

17) 장영훈의 풍수서원 (http://cafe.naver.com/sancheoje/63)

18) 박시익, 전게서, p101, p103

19) 김두규, 전게서,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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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은 한강이고 한강을 역수하는 물은 청계천인데 청계

천이야 말로 경복궁 명당을 더욱 명당답게 하는 역수이다.

최근 이루어진 청계천 복원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당인 서울,서울 중에

서도 경복궁,청와대 명당이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

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5좌향(坐向)

향론의 목적은 좌향을 측정하여 그 좌향에 속하는 기 (氣)가 무엇인가를 살

핌으로써 그 땅의 성격과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있다.더 나아가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머물지 않고,적극적으로 좋은 기(氣)를 얻기 위하여 좌향을 조정하

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초기 풍수 고전에서는 좌향론이 용,혈,사,수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 송(宋)대 이후에,특히 이기론 풍수에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나경(패철)론의 패철과 더불어 좌향론 역시 복잡하게 술수와 되어,

마침내는 풍수가 사술로 비난받게 된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기론에 의한 좌향론은 수법과 결부되어 복잡해지는데,고증된 역사적 기록

양택십서(陽宅十書)에 의하면 양공구성법,음양산수법,사로수법 등이 언급되

고(지리신법)의 포태법이외에 고증된 불가능한 (지리오결)의 포태수법이나

팔십팔향법,그리고 이 복잡한 좌향론들을 단순화 시킨 삼합법(三合法)등 모

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반면 형새론에서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미학

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자하는 소박한 관점이나 보편성을 갖는 좌향론

을 내세우는데,지역과 시대 혹은 형세론의 하부 유파에 따라 그 내용이 달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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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⓵용(龍)을 의지하여 좌향을 정하는 방법

능선의 마지막 부분이 멈출 때 어느 방향에서 흘러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를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⓶안대(案對)위주 정하는 방법

무덤이나 건물 앞에 보이는 안산이나 조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방향을 일치

시키는 방법으로 내룡(來龍)이 불분명할 때 주로 활용한다.

⓷귀산이나 낙산의 방향을 기준

산능선(來龍)이 흘러 가다가 90도 꺽어지면서 혈이 맺히는 경우,이를 풍수용

어로는 횡룡결혈(橫龍結穴)이라 부른다.이 때 혈 뒤의 공허한 부분을 비보

혹은 지탱해주눈 귀산(鬼山)이나 낙산(落山)과 무덤을 일치시켜 좌향을 정하

는 방법이다.

⓸물의 흐름을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

물길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를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

으로 주로 이기론 풍수에서 많이 활용한다 20)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되어지는 이기론의 양택풍수 좌향법은 전통적인

동서사택법(東西舍宅法)과 최근 대만에서 수입된 삼원구운 현공풍수법(三元

九運玄空風水法)등이다.

20) 김두규, 전개서. p463 요약정리 및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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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주도의 풍수지리적 분석

1.제주도의 지세와 역사

1)위치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닷길 한 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제주도의 면적은 1,845.60㎢로서 남한 면

적의 약 2%가 되고 제주도 본섬을 중심으로 우도,하추자도,상추자도,가

파도,횡간도,비양도,마라도,범섬,새섬 등이 있다.

<사진3-1>제주도 위치21)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쳐

활동한 화산 분출물로 형성되었다.따라서 제주도의 수계,산계 및 해안

지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동 시기 및 활동양상과 관련되어 다양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1) 제주도 관광지도(다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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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평면은 장축이 N70°E인 타원형이며 이는 한반도의 남해안선

및 소백산 ,덕유산,마이산,계룡산으

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나란히 하고

한반도 자체 구조 방향 중 하나인

요동반도와 일치한다.

섬의 중앙부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

로 동-서 사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

며 남-북 사면의 경사는 이 보다 약간

급하여 전체적으로 순상화산체로서 정

상부에는 조면암 도움이 형성된 아스

피데형(Aspid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진3-2>제주지형 용암동굴22)

2)수계(水系)와 산계(山系)

①수계

제주도의 수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방사상 수계를 이룬다.

남-북 사면은 동-서 사면에 비하여 경사가 급하고 동-서 사면에는 긴 사

면과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하여 수계의 발달이 빈약하고 대부분의 하천들

은 남-북 사면에 발달하여 남류 또는 북류하고 있다.

상류에서 유출하던 물은 용암류 경계에 발달하는 특수 층이나 하상의 주

22) 제주 돌문화 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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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절리 등 과 같은 지질조건에 따라 복류하며 복류한 유수는 해안 부근에

서 다시 용출하여 폭포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있다.1/25,000지형도상 남류 하는 하천은 22개이며 북류하는 하천은

18개로 총 40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산계

제주도의 산지는 고도 변화와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안 저지대,산악지대,

고산지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고 200m 이하인 해안저지대는 경사도가 4°이하이며 섬의 가장 자리에

서 매우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표고 200～600m는 중산간 지

대이며 600～1,200m 는 경사도가 10～20°로 다소 급한 사면을 이루는 산

악지대가 있다.

표고 1,200m 이상에서 정상부근 까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고산지대이다.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형을 화산 지형 면에서 보면

해발고도 500m 까지는 완만한 순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500～

1,800m에서 경사가 비교적 급한 화산지형을 이루고 1,800m에서 정상까지

는 종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은 순상화산체 위에 형성된 단성

화산군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단성화산은 368개로 말굽형 174개,원추형 102개,원형

53개,복합형 39개 등의 형태로 분류된다.

섬의 중앙부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

며 남-북 사면의 경사는 이 보다 약간 급하며 남서-북동방향의 산줄기가

S자 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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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제주의 지맥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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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안지형

제주도의 해안은 총길이가 306.3㎞로 전체적으로 단조로우며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 해안이다.

제주도 해안선의 특징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될 때는

아직 섬의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분명한 해안선을 추정하기가 어

려웠다.그 후 화산활동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면서

섬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해안선의 길이는 점점 길어졌다.

3)제주도 산세와 수의 흐름

제주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

라이스토세에 걸쳐 활동한 화산 분출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수계,산계 및 해안 지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

동시기 및 활동양상과 관련되어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되고 그 위에 화산 활동이 계

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으며 다시 368개의 단성화산을

이루었다.

이 368개의 단성화산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선상배열 양상을 보이고

동서남북으로 산세가 진행되면서 수 많은 혈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산세의 흐름을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의 네 방향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산줄기를 幹龍(간룡)이라 부르며 이 산줄기는 다

시 분맥(分脈)하여 행룡(行龍)하면서 무수한 혈을 만들어 제주도내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23) 제주관광대학 신영대교수 자료제공



- 38 -

4)제주도의 역사

① 선사시대

제주도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 언제 부터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근 고고학계의 조사 발굴로 선사시대의 고인돌,혈거지,조개무

지,석기,토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들어나고 있으며

1973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조사에서 갈색 곰 뼈 화석이 보고

되었는데 이 화석의 존재 때문에 제주도가 본래 대륙과 연결되었던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1988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대한 표층조상에서 돋움 무늬토기

의 큰 사발조각 1기가 발견되어 1994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

다.돋움 무늬토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양 오산리 유적의 맨 아래층 위

에서 출토된바 있지만 고산리에서와 같이 많은 석기와 함께 출토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이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거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연대는 한국 최고의 신석기 시작 이전인 기원전

8,000년에서 구석기가 끝나는 무렵인 기원전 1만 2천년 사이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24)

따라서 제주도 신석기문화는 12,000년 전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으

로 된 이후 한반도나 남부지방과의 교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24) 한국최고의 신석기 유적은 강원도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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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탐라국 형성기

탐라국 초기에는 주거 양상에서 상모리 삼단계의25)장방형 또는 방형계

주거형태와는 다른 원형계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출현하며 상모리,김녕리,

용담동 등이 소규모 취락 단계에서 대규모 취락 단계로 형성되어 지고 묘

제는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축조되며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옥환과 동검,

동촉 등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탐라(耽

羅)후기에는 문헌 기록에 탐라(耽羅)등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로 신라와 관계를 정립하고 일본과 당에도 사신을 파견하게 되며 말

기인 10～12세기에는 고려초기의 녹청자와 해무리급 초기청자,역도자 등

이 확인되며 이들 유물의 분포권은 14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대촌현(大村

縣)을 비롯 한 제주(濟州)17현(縣)과 연결된다.

탐라국(耽羅國)은 신라,백제 고구려와 통교하면서 번영 하였으나

서기 498년에 백제에 굴복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 662년(신라 문무왕 2년)

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다시 고려가 삼국을 통일 한 후 탐라 국주 고자견(高自堅)이 938년(태조

21년)12월 태자 고말노(高末老)를 입조 시키자 고려 태조는 종래의 자치

권을 인정하고 고자견(高自堅)을 성주(星主)로 하고 양구미(梁具美)를 왕

자(王子)로 삼게 되며 서기 1105년 숙종(肅宗10년)에 탁라(乇羅)를 탐라군

(耽羅郡)으로 고치고 직접 관원을 파견하여 민정을 맡게 하였다.

이때부터 현령과 현위가 와서 제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관리들은

어진 관리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반항과 소요의 근

원이 되었다.

25) 기원전 3세기 이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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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273년 진도에서 들어온 김통정(金通精)의 대몽항쟁이 실패한 이후

제주는 1374년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102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

었다.

서기 1295년 충렬왕(忠烈王 21년)탐라를 제주(濟州)로 개칭하고 1300년

충렬왕(忠烈王26년)에 제주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었으며 대촌현(大村縣)

을 중심으로 하여 현을 설치 하였는데 귀일,고내,애월,곽지,귀덕,명월,

신촌,함덕,김녕,호촌,홍로,예래,산방,차귀 등이며 그 이후에 토산,정

의를 추가하니 본 읍을 포함하여 17현이 되었다.

서기 1392년 7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적극적인

내지화 정책(內地化 政策)을 추진하였으며 1394년에는 제주에 향교를 설

치하고 관헌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1404년(태종4년)5월에 성주(星主)와 왕자제(王子制)를 폐지하고 성주는

좌도지관으로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고쳤으며 1445년(태종16년)부터 제주

목,정의현,대정현을 두고 목사 현감을 임명하자 조선왕조의 제주에 대한

지배권은 더욱 확고히 되었고,제주 고유의 의례,지명,문화 등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제주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 차원으로 지맥을 무

시하고 추상적인 이기론 중심의 풍수지리 이론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고유적인 문화는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도 제주도 지역은 고대어나 변형 이전의 고유문화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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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도의 풍수적 개관

1)삼성신화를 통해서 본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

 ① 탐라국 개국신화와 풍수지리

 제주도에는 기원전 1만 2천년 경 이후부터 한반도와 동시대에 사람이 거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 1451년(조선 문종 원

년)에 완성된 고려사지리지에 삼을나三乙那()26)의 개벽신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3-2> 대동여지도의 용맥 흐름도

고양부 삼을나『高良夫 三乙那 라는 신인 세 사람이 땅에서 솟아나와

거친 곳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 상자가 떠올

랐다.이를 열어보니 함속에는 돌 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돌 상자를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망아지,오곡 씨앗이 있었

26)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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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세 공주를 낳으셨는데 서쪽 바다의 높

은 산에 신(神)의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니 배필이

없다고 하여서 저에게 세 공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삼을나(三乙那)는 나이에 따라 차례로 배필을 정하고 활을 쏘아 살

아갈 땅을 정하였는데 일돌리(一徒里),이도리(二徒里),삼도리(三徒里)라

하였다.

위의 신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상자가 떠올랐으며 나무상자(함)속에는 돌

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돌 상자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망아지 오곡 씨앗이 있었

으며 삼신인과 세공주가 짝을 이루기를 바랐다.」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동쪽 바닷가에서 동쪽은 木이며 木은  산세가 머

물러 중심출맥(中心出脈)함 을 말하며 바닷가는  은  이 있는 상자이

며 이 상자는 상자목(桑柘木)으로 혈이 형성된 것을 말하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紫朱)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는 강(强)한 생기(生氣)를 말하며 양(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는 내룡의 기를

받은  세 穴 로 음(陰)이 되고 여기에서 사자는 양(陽)이고 공주는 음(陰)

이라 생각되고 송아지(松兒至)는27)쇠(衰)하여 내리는 내룡(來龍)이며 망아지

는 루이고 오곡 씨앗은 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신인과 세공주가 혼인한 내용에서 삼신인은 내룡(來龍)셋을 말하고

세 공주는 세 穴로 보면 내룡 셋과 세 혈이 각각 배합된 것으로 보여 지며

27) 이는 술가들에 의하여 宋下秘訣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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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쏘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은 혈 자리 모양이 활시위를 당긴 것과

같으므로 혈자리가 형성된 명당을 찾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로 보여

진다. 활을 쏘아 정하여진 땅은 일도,이도,삼도라 하였는데 여기서 도(徒)

는  걸을도,무리도 이므로 한번 두 번 세 번 걷는다는 의미이며 내룡이

세 번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시 지세도에서 보면,일승(一乘)

이승(二乘)․삼승(三乘)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개국 신화의 골자는 내룡이 세 번 나가

세 혈을 이룬 명당에 거주지를 정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룡

셋은 삼신인으로 삼신사상과 연결되며 오곡은 오행과 연결되어 오제와도

연결된다.따라서 탐라국 개국신화는 풍수지리 원리인 음양오행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룡이 세 번 내린 곳에 거주지를 정하였는데 실제로 탐라국 발생지

는 내룡(來龍)이 세 번 내린 명당 이다. 이것은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삼위태백(三危太白)과도 같은 내용이 된다.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시 삼성혈

주변 지세도와 탐라국 발상지 명당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고 제주도의 풍수사상을 삼성신화 즉 탐라국 개국신화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제주도 풍수지리 이론은 한라산에서 밀어 내려오는 지맥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으며 혈은 지맥이 생하는 곳에 존재한다.

나)용진혈적 하여야 명당이 존재하므로 용이 나감이 양(陽)이고 용이 머

무는 것이 음(陰)으로 표현하여 음양사상이 출현하였다.

다)이상적인 명당을 이루려면  용이 세 번 밀어내린 곳 이라야 하며

이는 삼신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팔괘가 출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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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을 현무라 하여 이를 중심으로 백호,주작,

청룡이 성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행과 오제사상이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지맥 중

심의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제주도 지명과 전설,민요,의례 등 모

든 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그렇다면 풍수지리에서 궁극적인 목적

은 명당이므로 명당이란 의미를 검토하여 본다.

문헌상(예기)으로는 주나라 무왕의 아들 성왕이 나이 어려 즉위하여 삼촌

인 주공단(周公旦)이 7년간 섭정시 제후 들을 존비귀천에 따라 서열대로

입조시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 당실(堂室)을 명당(明堂)이라 하였고

왕이 잠시 머물러 있는 거실로서 왕도에 따라 정치상의 명령을 내리는 장

소라 하여 천자가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조회하는 곳 중 여름철 4,5,6월

달 3개월 동안 조회하는 곳이 명당이라 하였다.하며 한나라 무제 6년

(B.C 105)에 태일신과 오황제의 위패를 명당의 상좌에 안치하고 한나라

고조의 신위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제사지내는 곳을 명당이라 하였다고도

한다.28)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명당이란 음택(陰宅)에서는 본래 혈 앞 즉 분묘

앞을 말하고 양택에서는 주 건물의 순전을 내명당(內明堂)(안산 앞)이라

하고 이 내명당(內明堂)에 비하여 약간 광대한 평지를 외명당(外明堂)(조

산 앞)이라 한다.

이곳은 생기가 내룡을 좇아 내려와 머무는 곳인데  은 (月) 이란

28) 제주교육박물관, (전통문화강좌 2004),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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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된다.여기서 은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생기가 도달하여 있

는 곳 이란 뜻이며 생기가 도달하여 있으므로 이곳은 밝은 곳이며 광명

의 세계이며  은 (月) 이란 명칭에서 자연적으로 명당(明堂)란 말

이 나오게 된다.

이 은 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본원인 기가 태조산에서 발원하여 중조산을 거

쳐 소조산인 주산에 이르러 낙맥하고 중심 출맥하여 혈(穴)에 이르게 되

는 데 태조산(太祖山)에서 시작하여 주산에 이르는 부분을 천산룡(穿山龍)

이라 부르고 주산에서 현무봉을 거쳐 혈에 이르는 부분을 투지맥(透地脈)

이라 한다.

천산룡(穿山龍)은 천(天)이고 투지맥은 지 (地)이며 혈은 人이 사는 곳이

므로 동양사상의 기본 원리인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才)가 여기에서 탄생

한 것이고 혈에 이르는 과정은 삼단계이나 혈에 이르러 음양충화(陰陽沖

和)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음양충화(陰陽沖和)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  은  29)이며 밝은 기

가 도달한 곳이다.여기서 내룡은 아버지를 의미하여 하늘의 정기를 받는

다 하고 어머니는 은 을 의미하여 하늘이 인간을 소생하여 땅이 이를

기르나니 땅은 인간을 기르는 어머니이다.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묘지

나 거주지로서 은 을 택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제천행사를 열었는데 그 명칭은 동예의 무천(舞天),부여의 영고(迎鼓),고

구려의 동맹(東盟),고조선의 무천(舞天)등이다.

29) 은 리(多來)에서 나온 것이며 리는 지기가 크게 내린다는 뜻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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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풍수지리가 제주도 문화에 미친 영향

(1)의례에 미친 영향

제주도의 풍수지리 사상은 위와 같이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고 지맥을 중

심으로 한 풍수지리 사상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평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즉 이기론이 도입되면서 지맥이 없는 풍수지리 사상으로 변

천된다.이러한 변천은 제주도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든다면 집안에서 행하는 문전제(門前祭)를 들 수 있

다.문전제(門前祭)라 함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문30)앞에서

간단히 차례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도내 집안 대부분은 출입문 쪽

에서 지내고 있으나 소수는 내룡(來龍)을 향하여 지내고 있다.

신(神)이란 기(氣)의 흘름을 말하며 형세론(形勢論)에 따라 지기(地氣)를

중심으로 본다면 당연히 내룡을 향하여 제(祭)를 지내야 할 것이나 이기

론(理氣論)에 따르면 출입문 쪽을 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례를 지내기 이전에 올리는 토신제(土神祭)의 진설

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 시대 도암 이재 선생이 지은 사례련람(四禮便覽)

에 보면 남향으로 진설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지형은 용맥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분맥하고 있으

므로 형세론적 이론에 따라 내룡을 향하여 제(祭)를 지내야 할 것이다.

30) 제주도에서의 대문은 마루방의 앞문을 가리키며 구태여 육지부의 대문에 해당되는 문으

로 지적하자면 간혹 볼 수 있는 이문(이문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성기, (제주

민속의 아름다움 2003) p148  이문은 離門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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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들어서 이기론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조선조의 중앙집권 정책

은 탐라 고유의 문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제주도의 주체

성을 인정하는 형세론적 입장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제주도의 문화는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고유문화를

재생하는 기본원리는 풍수지리 사상이어야 한다.

(2)탐라국 명칭에 미친 영향

역사적 기록으로 탐라국 혹은 제주에 대한 명칭을 보면 도이 주호국 섭

라 탐모라 탐부라 탁라 도라 토화 라국 도화라 (島夷 周胡國 涉羅 耽牟羅

耽浮羅 乇羅 度羅 吐火 羅國 都火羅)등이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위의 삼

승(三乘)개념에서 풀이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탁라(乇羅)라는 국명을 보면 고려 숙종 10년(1105년)탁라라는 국명을 탐

라군(耽羅郡)으로 고치고 직접 관원을 파견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탐라국

이전에 탁라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탁라를 삼국유사에서는 탁

라로 표현하였으며 탁(乇)은 자전에서  밀탁  이라 하였으므로 탁은  

밀다  라는 뜻이고 라(羅)는 벌 또는 나(那)(多.大)이므로 벌,큰 혹은 들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벌 혹은 들은 지맥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혈

이 형성됨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탁라라는 명칭은  지맥이 들어온 혈 이라는 의미로 보이며

탁라국 발상지는 중심 출맥한 주룡이 삼승(三乘)하여 내려온 사실과 일치

되어 삼성사 재단에서도 탐라국(耽羅郡)의 명칭을 탁라국(耽羅郡)이라 표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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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聃牟羅(담모라)를 보면  지맥이 크고 밝게 내려온 벌 이라는의

미로 생각되는데 크고 밝게 내려온 대서 크고는 다(多)와 같은 의미이고

보리(寶來)는 밝게 또는 귀하게 내린다는 의미가 되며 이를 이두식(吏讀

式)표기로 하면 다모라(多毛羅)가 된다.

다모라는(聃浮羅)로 변화되고 담모라는 탐모라로 변화되며 탐모라가 줄

어져서 탐라(耽羅)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3)지명(地名)․신화․전설에 미친 영향

➀ 지명 신화 전설의 형성과 풍수지리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으며 바람

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세나 지형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풍수이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발생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영역

을 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명이 형성되고

신화와 전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지명이나 신화․전설 등은 산세․지

형․바람․물 등의 풍수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고 거의 변화가 없는 땅과의 밀착성을 갖는다는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

다.그리고 땅의 모습 곧 산세나 지형을 보고 인간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

였다면,산세나 지형을 중심으로 한 사상 또한 그 지명이나 전설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명이나 전설은 우리 민족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발

전의 과정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 민족의 총체적 활동 결과가 담겨진 것

으로서 고유한 역사,땅모양,생활,옛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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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름(山)의 명칭

또한 오름(오롬)의 명칭을 보면 거문오름이 있다.

거문자(巨門 字)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연동에 거문오름,구좌읍 종달

리에 동거문오름,조천읍 선흘리에 서거문오름 등이 있는데 혈(穴)을

생(生)하는 기(氣)가 강한 오름 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거문오름 아래

에는 신제주 지역이 형성되어 큰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은 크게 생기가 강한 오름이란 말이고 생기

가 강하면 크게 빛나는 것이니  크게 빛나는 오름 으로 된다.여기서

크게는 거(巨)로 표현되고 빛나는 은 문 (門)(文)으로 표현되며 오름은 악

(岳)이므로 이를 합하면 거문오름이 된다.

오늘날 풍수서적에는 거문(巨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에 존재

하는 혈도에는 거문(巨文)으로 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소거문악두계관형(四所巨文岳垂頭鷄冠形)사소거문악목란반

개형(四所巨文岳木蘭半開形) 사소거문악남변병좌황룡회수형(四所巨文岳南

邊丙坐黃龍戱水)오소장하거문덕봉하(五所場下巨文德峰下)등 巨文으로 표

현되고 있다.또한 오름이란②31)말은 한자로는 오음(吾音)이라 표현되는

데  혈을 생하는 용맥이 밝게 내린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다)돛드르(猪野)의 명칭

서귀포시 토평동에  돛드르 라는 지명이 있는데 멧 돼지가 많이 있었

다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32) 지맥이 내려와 머뭄이 강한 드르 

31) 실제 소리는 대부분  오롬 이라 하는데 현재 그 어원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오름(烏廩)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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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맥이는 도로 표현되고 내려와 머뭄은 이지(泥止)로 표현되며  

강한 드르 는 야(野)이다.이를 합하여 보면 「도이지-드르」가 되고 도

이지는 도야지 이므로 도야지들로 변하며 다시 돛드르 로 변한다.따라서

돛은 猪이므로 돛드르는 저야(猪野)가 되고 12지지로는 해(亥)가 된다.

라)경주김씨 집안의 전설

전설의 요지는 풍수사가 정하여 준 곳은 지명이  반득이 란 곳이고 풍

수사가 정해준 자리에서 청비들기 한 쌍이 날아갔는데 그 청비들기가 내

려앉은 곳에 산나무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다.

큰 느티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를 활로 쏘니 그것은 여우였으며 그 후로

집에 여자가 들어오고 말이 많이 불어났고 크게 발복하였다.

위에서  반득이 는  반득(班得)이 라고 쓰기도 하나 반득 (盤得)이

 의 의미도 되므로  지기가 서리어 있다 는 말이다.

반득이 혈 자리에서 청비들기 한쌍이 날아가서 내려 앉았다는 말은

청비들기는  생기 있고 밝게 루에서 지기가 들어온 것 을 말하므로

지맥이 내려와 머물렀다는 말이 된다. 생기 있고 밝게 루에서 지기가

들어온 터 에서  생기 있고 는  푸름 을 의미하고  밝게 는  비

(匕) 로 표현되고  루에서 는  두(斗) 로 표현되고  지기가 내려

온 은  리(來) 로 표현되므로 기(基) 와 합하여 보면  푸른-비-두리

-기 가 된다.푸른-비-두리-기 에서  푸른 은 청(淸)으로 표현하면  

청비들기 가 된다.그리고 청비들기가 내려앉은 곳에 산 나무를 기둥삼

아 지을 지으라 하였는데  산 나무는 중심 출맥한 입수룡 을 말하는 것

으로 지맥을 잘 맞추어 집을 지으라 한 것이다. 구름이 낀 것은 내룡(來

32) 박용우, 「제주도 땅이름연구」.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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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이 강하게 내려옴을 말하고33)독수리가 화살을 맞으니 여우였다는 말

은 내룡이 밝게 내려와 와 혈지가 되었다는 말이다34).독수리를 쏜 후에

집안이 발복한 것은 명당에 지맥에 맞추어 집을 지어 살면 집안이 번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이어도와 명당

이어도란 말은 환상의 섬,또는 이상향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이어도란 말을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어도는(泥御都)용맥이 다하

여 내룡이 이른 곳 즉 은  이 됨)라 표현할 수 있는데 명당이란 말

이 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기가 밝은 곳 즉 명당에만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 희망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인

간들도 밝은 기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이어도를 부

른 것으로 보여 진다.전설상으로 보아도 이어도는 여자만이 산다고 하는

데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고 남자가 이어도에 가면 죽

는다는 것은 용맥은 남성을 상징하고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여 내룡(來龍)

이 명당에 이르러 음양충화(陰陽沖和)하는 것을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등장인물인 대현정강씨(大懸鄭姜氏)는 강(岡)내룡(來龍)이므로 강

은 명당에 이르러 죽게 된 것이다.35)

33) 주역에  雲行雨施하야 品物이 流形하나니라(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서 뭇 물건이 형

상을 흘리느니라) 하였는데  운행은 산세가 크게 들어온 것이고 우시는 생하는 것을 의미

하니   기가 크게 들어와 생하면 모든 물건이 형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김석진, (주역전의대전역해 2007) p175

34) 변창두, 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2

35) 姜자는 양羊에 계집女인데  穴을 生한다 는 의미이고 대정현은  크게 머무른 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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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시의 풍수적 고찰

1)개요

제주도 지역의 산세는 한라산 정상에서 동서남북으로 사방 열십자 방향으

로 산줄기가 내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분맥하면서 해안 지역으로 내려간

다.이러한 결과로 제주도 지역의 산세는 북동방으로 NE20도 상승하고

남서쪽으로 SW 20도 하강 형태를 이루면서 S자 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눌

수 없고 산세의 흐름을 감안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주시 지역은 원도심권,신제주권,조천읍 지역 구좌읍 지역 애월읍 지역

한림읍 지역,한경면 지역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사진3-3>제주시 지역(인터넷활용)36)

36) 다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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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시 원도심권

이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봉개동 삼도1동 삼도2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도

용담1동 용담2동 이도1동 이도2동 일도1동 일도2동 화북동을 이루는 지역

으로 고대 탐라국 시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산세를 보면 한라산에서 열십자 방향 중 하나의 간룡이 북쪽으

로 내려 분맥한 용맥은 흙붉은 오름으로 내리는 일지맥과 관음사 지역으

로 내리는 일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한라산에서 개미목 동측으로 내리는 용맥은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과 들위

오름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은 죽성지역

으로 내리는 용맥과 소산봉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죽성지역으

로 내린 용맥은 구남동 고산동산 현재의 삼성혈 서측을 거쳐 탐라국 발상

지 북측인 남문 로타리에 이르러 제주시 지역의 중심 맥을 이루었고 다시

천심하여 중앙 성당지역을 지나 탐라국 성주청 자리에 머무르고 칠성로를

지나 산지천 조천석(朝天石)37)방향으로 내려가 끝을 맺으며 이 내룡을

중심으로 칠성대를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천단으로 내린 용맥은 인다라 아라2동 지역으로 내려 한마음병원

일대를 거쳐 건입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큰 취락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한라산에서 들위오름 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다시(加多時)지역에

머무르게 되며 옛 다시(加多時)마을 밑에 혈자리를 형상하고 좌청룡은

남지농업연구소를 거쳐 종합경기장 제주향교에 이르게 되며 우백호로 내

린 용맥은 도남동을 거쳐 서사라(西紗羅)38)지역에 이른다.

37) 이 조천석은 조선시대 까지 기도처이나 산지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매몰되었다가 다시 복

개를 철거하게 되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원석은 제주대학교박물관으로 이전되고 현

재는 그 대용으로 정체불명의 석상을 만들어 세워져있다. 

38) 서사라의 의미는 서쪽에서 내룡이 안정과 균형을 이루도록 받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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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흙붉은 오름으로 내린 일지맥은 삼의양오름을 거쳐 제주대학

교에 이르고 한 갈래는 불칸디오름을 거쳐 쌀손장오리에 이르며 살쏜장오

리에서 일지맥을 이루어 월평동을 거쳐 사라봉에 이르고 한 지맥은 용강

마을을 거쳐 화북동에 이른다.

다시 살쏜장오리에서 나누어진 지맥은 물장오리,개월오름에 이르고 개월

오름에서 한 지맥은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리고 또 한지맥은 거친오름을 거

쳐 발생이 오름,안생이오름 연안지기오름을 거쳐 봉개동 마을을 형성하

고 도련동 삼양동 원당봉에 이르며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작은지

그리오름을 거쳐 회천동을 형성한다.

3)신제주권

이 지역은 제주시 노형동 도두동 연동 외도동 이호동 지역을 이룬다.

한라산에서 출맥한 용은 큰두레왓으로 중심출맥하고 작은두레왓으로 좌청

룡을 형성하고 개미목39)서부지역이 백호를 이루어 분맥하고 있다.

큰 두레왓으로 중심출맥한 주룡은 아흔아홉골,노루생이를 거쳐 거문오름

에 이르러 머물면서 상여오름으로 출맥하고 천마목장지역으로 청룡맥을

이루고 민오름지역으로 백호맥을 형성한다.

또 상여오름에서 출맥한 주룡은 광이오름을 거쳐 남조순오름에 이르나 이

에 머물고 상여오름에서 수목원 서측을 지나 분맥하면서 좌청룡은 함박이

굴을 거쳐 광평마을에 이르고 다시 이호동에 이른다.

우백호는 월랑마을에 이르고 중출맥한 주룡은 방일이 동산에 이르러 구

마찬가지로 동쪽에는 사라봉(紗羅峰)이 있다.

39) 개여목(蟻項穴)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 6대명혈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

나 그 의미는  지맥이 부풀어 지기를 탐이 크다 는 것으로 생각되며 혈은 명당을 말하

는 것이 아니고 주요부분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제주유맥육백년사」,1997 

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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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사무소를 지나 북진하여 도두봉에 이른다.

거문오름에서 갈린 청룡맥은 천마목장 월산 노형동 서부 내도동 등을 형

성하고 거문오름에서 출발한 백호맥은 민오름에 머물러 조설대를 거쳐 연

미마을에 이르고 다시 북진하여 중댕이굴에 이른다.

민오름에서 내청룡은 비월동을 거쳐 제주도청 별관에 이르고 해태동산을

거쳐 다호마을에 이른다.

한편 큰두레왓에서 좌청룡으로 분맥한 청룡맥은 작은두레왓,어승생 행나

동 도평동 등을 이루었다.

4)조천읍 지역

조천읍 지역은 한라산에서 흙붉은오름 물장오리 개월오름을 거쳐 큰지그

리오름에 이르러 분맥하여 바늘오름지맥과 돔배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바늘오름으로 내려와서 생이오름 괴고리오름 기시내오

름지맥으로 나누어지고 바늘오름에서 생이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대흘리

조천리 양천동을 거쳐 조천리 마을을 형성하고 바늘오름에서 기시내오름

으로 내려온 지맥은 와흘리 동수동을 거쳐 신촌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바늘오름에서 꾀고리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당오름 고분다리 봉소동을

거쳐 함덕리 신흥리 마을을 이루었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돔배오름으로 용맥이 내려 대천악,민오름을 형성하고

민오름에서 우진제비로 지맥이 내려 우진제비 혈을 만들고 대천악에서 부

소오름 부대악을 거쳐 서거문오름 윗밤오름,알밤오름 선흘리 마을 지역

을 거쳐 북촌리 마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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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좌읍 지역

서거문오름에서 민오름으로 내려 야오름 높은 오름 동거문오름 칡오름으

로 분맥하며 높은오름 지맥은 월랑봉을 이루어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마

을을 형성하고 일지맥은 돛오름에 이르며 야오름에서 지맥이 내려 송당마

을을 이룬다.

동거문오름에서 손자봉 용눈이오름 은월봉 등을 거쳐 지미봉에 이른다.

거친오름 지맥은 서거문오름에서 거친오름으로 분맥하고 거친오름에서 체

오름 둔지봉에 이르러 행원리 한동리 마을을 이루며 샘이오름 지맥은 서

거문오름에서 샘이오름으로 분맥하여 안돌오름 박돌오름에 이르고 또한

일지맥은 북오름으로 내려 덕천리 마을을 이루고 다시 내려와서 묘산봉을

이루고 김녕리 동복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6)애월읍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일지맥은 망체오름을 거쳐 삼형제오름에

이르고 삼형제오름에서 분맥하여 붉은오름 노로오름 한 대오름으로 나누

어진다.

붉은오름지맥은 붉은오름에서 천아오름을 거쳐 산심봉에 이르고 산심봉에

서 분맥하여 일지맥은 극락오름 항바두리 하귀2리 마을을 형성하고 산심

봉에서 내려온 한 지맥은 칠성동산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뉘어 동측 지맥

은 광령1리 외도동을 이루고 중앙지맥은 윳니동을 이루고 서측지맥은 고

성리 파군봉을 거쳐 동귀마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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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림읍 지역

한림읍 지역은 왕이매에서 일지맥이 내려와 누운오름에 이르고 중심맥은

고분장 동명리 문수동 소도캐동산과 고승이 마루에서 일승을 이루어 지기

를 가하고 있다.

이 소도캐동산과 고승이마루에서 우백호로 출맥하여 구남밭 서대왓을40)

거쳐 신산마루에 이르러 이승을 이루어 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신산마루에 이른 내룡은 재기동산에서 좌청룡으로 출맥하여 동명리 한천

동 물동산과 먹드리동산에 이르러 머무른다. 이 물동산과 먹드리 동산에

서 중심 출맥하여 한천동 지방돌목을 거쳐 산신동산에 이르러 혈지를 형

성하니 고명월 일대이고 한림읍의 중심지가 된다.

한편 고승이 마루에서 산신동산에 이른 중심출맥을 중심으로 하여 동족으

로 내린 우백호 산줄기들은 상대리 대림리 수원리 한수리 한림 123리 마

을을 형성하고 서쪽으로 내린 좌청룡 산줄기들은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월림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마을 등을 형성하여 동서로 고명월

을 감싸고 있다.41)

8)한경면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이 당오름에 이르고 당오름에서 돌오름

문도지오름을 거쳐 마중오름에 이르고 마중오름에서 분맥하여 일지맥은

청수리 방향으로 내려가 가마오름에 이르고 또 한지맥은 마중오름에서 저

지오름에 이른다.

가마오름지맥은 가마오름에서 신서악으로 내려가 신양리 마을을 형성하고

40) 서대왓에서 서(鼠)는 쥐이며 쥐는 12지지 중 첫째로 산세에서는 개장을 이룬 곳을 의미

한다. 제주도에서는 쥐를 중이(仲泥)라고 하며 소길마을에 중이동산이 있는데 중심출맥하

는 곳이다. 동명향토, p56 

41) 「동명향토지」. 2009,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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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서악에서 내려가서 대정읍 무릉리 일과리 동일리 마을을 형성하고

구분오름에서 녹남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신도리 마을을 형성한다.

저지오름지맥은 저지오름에서 이게오름으로 내려 낙천리마을을 형성하고

조수리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원리와 용당리 두모리 신창리 마을을 이룬

다.또한 저지오름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지맥은 판포오름에 이르러 판포

리 마을을 이루었다.

4.서귀포시 풍수적 고찰

1)서귀포시 중심 지역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 남부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성산읍에서부터 서쪽으

로는 대정읍에 이르는 지역인데 그 중간 지점은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

중앙동,천지동,효돈동 영천동,서홍동,대륜동 지역 일대를 말한다.

이 지역은 한라산에서 남족으로 내려간 간룡이 대월동 지맥과 인정오름

지맥으로 갈리며 대월동 지맥은 대월동을 지나 동홍동 보목동을 이루고

인정오름 지맥은 인정오름에 머물러 토평동 마을을 이루며 시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동측선은 서홍동 중앙동으로 내려 사귀포시 중심맥을 형성

하고 중앙선은 굴왓을 지나 서귀포 시청을 거쳐 소남머리에 이른다.

영천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칡오름에 이르러 상효마을을 이루고 다시 월라

악으로 내려서 신효 하효 마을을 이룬다.

고근산 지역으로 내려온 지맥은 서호동 지맥과 신시 가지맥으로 나누어지

고 신시가지 지맥은 해안가에 이르러 법환동 마을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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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문동 지역

이 지역은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내려간 일지맥이 영실에 이르러 법정악

지맥과 녹하악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악 지맥에서 동쪽 지맥은 원만사에 이르고 중앙지맥은 법화사 ,하원

동에 이르며 하원동 지역에서 동측은 도순동 강정동에 이르고 중앙지맥은

월평동에 이르며 서쪽 지맥은 군산봉에 이른다.

또한 영실에서 녹하지악으로 분맥한 지맥은 모라이악에 이르러 분맥하여

동측지맥은 천서동 색달동을 거쳐 중문관광단지에 이르며 서측 지맥은

우보악에 이른다.

<사진3-4>서귀포시 지역(인터넷활용)42)

42) 다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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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덕면 지역

영아리오름에서 남서방향으로 지맥이 내려 술악 병악을 거쳐 창천리 마을

을 이루고 논오름에 이르러 화순리 마을이 형성되고 논오름에서 산방산으

로 내려오고 산방산에서 단산에 이르러 사계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또한 영아리 오름에서 상천리로 내려 마을을 형성하고 상에2동을 지난 후

군산에서 박환하여 월라봉과 대평리 마을을 이루었다.

4)대정읍 지역

왕이매에서 조근대비를 거쳐 원수악에 이르러 마전동 마을을 이루고 거린

오름에 이르러 서광동리 마을을 형성하며 고아해악에 머물러서 일지맥은

덕수리 마을을 이루고 중앙맥은 안성리를 경유 모슬봉에 이르러서 박환

한 후 상모리 하모리 마을을 이루고 남으로 송악산에 이르고 북으로 가시

악에 이른다.

한편 광해악에서 서쪽으로 진행하여 서광서리 무릉리 신평리 구억리 일과

리를 형성한다.

5)남원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쪽으로 내린 후 분맥하여 성널오름 지맥과 수악오름 지맥으

로 나누어진다.성널오름지맥은 성널오름에서 물오름 동수악 논고악 보매

악 지맥으로 나누어지고 성널오름에서 내린 물오름지맥은 고평이오름 지

맥과 민악지맥으로 나누어지는데 괴평이 오름지맥은 수령산으로 내려와서

여절악 지맥과 웅악 수망리 맥으로 나누어지며 여절리 지맥은 신흥리마을

을 형성하고 수망리 지맥은 태흥2리마을을 형성한다.

물오름에서 민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의귀리 만려악을 거쳐 태흥1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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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한다.성널오름에서 동수악으로 내린 지맥은 동수악 일대에 혈을

형성하고 논고악으로 내린 지맥은 사련이 마체악 거인악을 형성하고 한남

리 운지악을 거쳐 남원 2리 남원1리 마을을 형성한다.

논고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흑악을 거쳐 매승악에 이르고 매승악 동측

으로 내린 지맥은 고이악을 거쳐 자배봉에 이르러 위미리와 대성동 종정

동을 형성하였으며 매승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생기악에 이르러 위미일

리를 형성하였다.

한편 성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보매아을 거쳐 대한농장 일대에

이르렀으며 한라산에서 수악으로 내린 일지맥은 학림동 걸세악을 거쳐

하례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6)표선면 지역

한라산에서 성널오름 물오름 괴평이오름 거문오름에 이르러 붉은오름

지맥과 구드리오름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붉은오름 지맥은 붉은오름에서 분맥하여 동측지맥은 번널오름 병곳오름을

거쳐 가시리 마을을 이루고 붉은오름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은 영아리

오름,소름가세오름,알오름에 이르고 알오름에서 토산1리를 형성하고

토산악에 이르러 토산2리를 이루었다.

또한 거문오름에서 구드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을 거쳐서 모자오름에 이르러 동측은 장자오름을 거쳐 성읍리 마을을

이루고 모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설오름을 거쳐 갑선이 오름에

이른다.갑선이 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려 세화리 마을을 이루고 갑선이

오름에서 물나는 동산으로 내린 지맥은 동측은 달산봉에 이르고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표선리 마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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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산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거문오름에 이른 지맥은 손자봉 지맥과 궁대악 지맥으로

나누어지며 손자봉 지맥은 동쪽으로 흘러 손자봉 용눈이오름,은월봉에

이르고 은월봉에서 동쪽으로 내려 두산봉에 이르러 시흥리 마을을 이루고

지미봉에 이르며 다시 은월봉에서 동남방으로 내려 대왕산 소왕산에 이르

러 오조리 마을을 이루고 궁대악 지맥은 분맥하여 한 지맥은 남거산을

거쳐 수산리 마을을 이루며 대수산봉에 이르러 고성리 마을을 이루고 다

시 대수산봉에서 소수산봉을 거쳐 신양리 마을을 이룬다.

또 한 지맥은 유건애오름으로 내려 난산리 온평리 마을을 이루며 통오름

독자봉에 이르러 삼달리 신풍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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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주돌문화공원의 풍수지리적 분석

1.돌문화공원의 개요 및 연혁

본 사업지구는 제주도 한라산 동측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속한다.제주시에서 17㎞,서귀포시에서 36㎞에 입

지하며 제주시에서 약 20분내 ,서귀포시에서 약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주요 접근로는 남조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 및 지방도 1112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부지 서쪽의 큰지그리오름(596m)을 정점으로

하여 북서쪽의 작은지그리오름(506m),바늘오름(552m)으로 이어지는 능선

이 발달하여 사업지구를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전형적인

중산간 특성을 나타내는 초지를 형성하였다.

<사진4-1>돌문화공원 위치도(다음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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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잘 보전된 관광지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민속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만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4-1> 제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통합p388

<그림4-2> 돌문화공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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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주의 돌,흙 나무 철,물을 주제로 100여만 평에 종합적인 관광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초

석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향

토 종합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1단계 약 30만평을 개발하여 제주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운치

석과 민속 민예품을 한 곳에 집성 관리 보존함으로서 귀중한 자원의 소실

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장화를 위한 돌 문

화공원을 건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43)

이에,북제주군은 100만평의 부지 위에 본 공원의 건설에 들어가게 데었

다고 밝혔다.이렇게 해서,가장 제주도적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

기 힘든 기념비적인 제주 돌문화공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는 돌의 고장이다.

화산활동으로 빚어진 제주도는 온 섬이

돌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섬에서 살아오는 제주 사람들은,

삶의 노고와 슬기가 깃들은 독특한 돌 문

화를 창조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제주

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 백운철 소장으

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국민일보 2003년 11

월 5일 기사내용에서 찿아볼 수 있었다.

<사진4-2>(국민일보 2003년 11.5일)

43)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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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현지 조사를 위해 제주 돌문화공원을 답산하고 직무실에서

지난 30여년간 수집한 1만 4천여점의 자연석과 석물을 북제주군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돌문화공원의 조성에 초석을 놓으신 경위에 대하여 직접 들을 기회

가 있었다.백운철44)씨는 예로부터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하여

제주의 특색인 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입대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자연

석과 석물을 수집하였다고 했다.그리고 무상으로 북제주군에 기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는 돌문화를 재조명해 봄

으로써,제주 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적,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고취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선정을 위해 “3여년 동안 오름을 다니면서 자연

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설계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많은 형태를 봐

왔다”고 밝히면서 “제주의 정체성,향토성,그리고 예술성을 살리면서 아름다

운 곶자왈 지대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조성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져왔다고”하였다.그리고 입지 선정시에

풍수지리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그렇지만 이곳은 대 명당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답하였다.

끝으로 돌문화공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

심을 고취 시키고,나아가 돌문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포부를 밝혔다.

44) 제주 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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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 돌문화공원 코스별 배치분석

1)제1코스:제주 돌박물관 구역

공원을 들어서면 19계단을 지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한 전

설의 통로,위령탑,연못,모자상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그림4-3>제1코스 배치도

건물의 배치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지형은 평지 지형과 산

지 지형이 있는데 산지 지형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방법은 배산임수로 배

치하는 방법이다. 배산임수란 문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지면에서 약간이라도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짖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두어 내려다보게 하는 배치다.

이러한 협곡에서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비보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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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물은 균형,조화 ,안정이 풍수에서의 기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물이 산 중심과 일치되도록 그 좌우에 부속건물을 배치

해야 한다.그러나 위의 조감도와 같이 지세에 맞지 않는 즉 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각개 분산형을 설치되어 문제점이 많은 형태이다.

<사진4-3>북측방향에서 본 돌 박물관

<사진4-4>제주돌문화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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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코스:돌문화 전시관 구역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초가형 돌문화전시관 8동,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제주의 신앙,동자석,돌하르방,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돌문화공원 1단계를 크게 나누면 실내전시와 야외전

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약 15만평 규모의 돌문화공원 1단계는 90%의

공간이 모두 야외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4-4>2코스 배치도

제주도의 생활문화에 있어서 돌의 이용은 자연 생태적 환경과 조화를 이

루면서 정신적ㆍ물질적 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자원이 되어왔고 그 기능과

역할도 다양하다.

돌문화 야외 전시장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제주도의 전반적인 돌

문화를 집대성한 곳으로,돌문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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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의 이용과 기능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제주도의

특색있는 생활문화를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귀중한 생활문화를

보존ㆍ관리하여 제주인들의 생활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지역문화에 대

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는데 큰 의미룰

두고 있다.

산의 형태를 축소하면 지붕의 형태가 되는 것처럼 산세를 중심으로 배산

이 되었으며 초가 지붕의 둥근형태로 주위에 건물들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편안한 마음으로 한눈에 보아도 명당형태로 보인

다.멀리서 보면 바농오름 아래 하나의 마을을 본듯 포근한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다.이곳에서의 용의 행도는 행룡하는 내룡이 머물러야 혈이 형

성되는데 과룡 형태를 이루면서 혈을 맺지 못하고 산수동거(山水同居)하

고 있어 혈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4-5>돌문화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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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코스:전통초가 재현 구역

제주의 옛 마을을 본따 돌은 흙의 뼈요,흙은 돌의 살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이 되면 들판에서 누렇게 익은 '새'를 베어 낸 짧은 '각단'으로 줄을

엮어 해마다 지붕을 덮는 것이 제주 초가 지붕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곳은 세거리집,,두거리집,말방앗간,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4-5>제3코스 배치도

풍수로 보아 좋은 재료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을 주는 목재나 흙이다.

여기 제주의 옛 마을을 본따 만든 초가형 주택은 그야말로 목재나 흙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옥들이다.그림에서와 같이 배산을 이루며 마치 사신사

를 갖춘 형국처럼 안정된 초가 형태이며 공간구성이 아주 잘 되어있다.

양택풍수에서는 안산을 중요시 하는데 앞이 물이 한꺼번에 빠지는 지세를

하고 있어 결코 풍수적으로 명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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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1)간룡분석(看龍分析)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려 흙붉은오름(土赤岳)에 이르고 흙붉은오

름에서 동북방향으로 흘러 불칸디오름에 이르고 불칸디오름에서 동북방향

으로 내려 살손장오리로 내리고 살쏜장오리에서 개월이오름(犬月岳)으로

내리고 개월이오름에서 좌선하여 절물오름으로 내린 다음 동북 방향으로

전진하여 민오름에 이르고 민오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산세는 북쪽으로

좌선하여 돌문화공원에 이른다.민오름에서 북쪽으로 좌선하는 형태는 말

물자(勿)현태로 돌면서 북향하고 있다.

<그림4-6> 제주 돌문화 공원의 내룡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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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의 용의 행도는 행룡하는 내룡이 머물러야 혈이 형성되는데 과룡

형태를 이루면서 혈을 맺지 못하고 산수동거(山水同居)하고 있어 혈은 형

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4-7>간룡분석(모식도)

2)장풍분석(藏風分析)

장풍은 혈장 및 명당지역의 사신사(四神砂),곧 좌청룡 ,우백호,전주작,

북현무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인데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으로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의

바람막이 기능과 곡면 반사경 기능,볼룩렌즈기능 등에 의한 생기의 생산

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은 청룡 백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형태

를 갖추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서쪽에 큰지그리오름과 작은지그리오름,북쪽에 바농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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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늉서오름,동쪽으로는 늉서오름에서 샘이오름 방향으로 흐르는 산

줄기가 있어 마치 큰지그리오름은 안산,바농오름은 백호,늉서오름은 청

룡,늉서오름에서 샘이오름 방향으로 흐르는 산줄기는 안산을 이루는 것

과 같이 보이나 정혈이 되려면 산수가 음양배합이 되어 서로 교차하여야

하는데 모든 산줄기는 산수동거를 이루고 있어 정혈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4-8> 장풍분석

3) 득수분석(得水分析) 

물의 모양새에 따라 길수와 흉수로 나눌수 있는데,길한 수세의 종류는

다섯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내수로 혈을 향해 들어오는 물을 말하는데 구곡지현의 모양으로,

구불구불 굴곡하고 느릿하면서도 유유히 들어와야 한다.

둘째는 횡수(橫水)로 용혈과 명당을 횡류하는 물로,용혈을 반궁역류(反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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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流)하거나 깊고 맑은 물이,용혈을 다정하게 감싸주듯 휘돌아 흐르는

물이 길격 형세이다.

셋째는 거수(去水)로 명당수가 당외로 흘러나가는 물을 말하는데,거수

직거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서서히 흘러 나가는 물이 길격 형상이다.

넷째는 지호수(池湖水)로 혈이나 명당 앞에 고여 있는 물을 말하는데,지

호수는 일명 지당수(池塘水)라고도 하고,지호수의 형성은 혈 주변

의 모든 물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경우도 있고,용맥의 생기를 보호

하면서 땅 속으로 따라온 물이 혈 앞에서 합수하여 지상으로 용출된 샘물

도 있다.이는 항상 맑고 깊고 깨끗한 물이 넘쳐 흘러야 길격의 지호수가

된다.마지막으로 융취수(融聚水)로 취면수(聚面水)라고도 하는데,설심부에

“수취천심자연이득부귀 (水聚天心 自然而得富貴)물이 천심(명당)에 모이면

부귀를 자연스럽게 얻는다라고 하였으며,옛글에서 수취천심(水聚天心)이면

수지기부귀(水知其富貴)"라 하여 "물이 명당 가운데에 모이면 누가 그 부귀

를 알것인가라고 표현 하였다.

<그림4-9> 득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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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맥락에서 돌문화공원의 수세에 의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산수동거 지역에서는 물이 흐르는 방향은 산이 높고 낮음과 직접

관련되고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를 이루듯 물의 흐름도 산의경

사도와 일치하게 된다.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 다면 양쪽 계

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

서는 결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

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45)그러므로 돌문화공원

은 파구에 형태를 보이고 있다

4.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

1)돌 박물관 구역의 풍수 분석

건물의 배치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지형은 평지 지형과 산

지 지형이 있는데 산지 지형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방법은 배산임수로 배

치하는 방법이다. 배산임수란 문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잇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지면에서 약간이라도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두어 내려다보게 하는 배치다.

이러한 협곡에서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논할 수 없다.다만 대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비보 방법이 필요하다.

항상 건물은 균형,안정,조화가 풍수에서의 기본이다.

45) 박시익, 전개서, p96



- 77 -

그리고 중요한 건물이 산 중심과 일치되도록 그 좌우에 부속건물을 배치

해야 한다.그러나 위의 조감도와 같이 지세에 맞지 않는 즉 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각개 분산형으로 설치되어 문제점이 많은 형태이다.

<그림4-10>돌박물관 배치도

<사진4-6>돌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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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돌박물관 풍수적 비보

비보는 한국 풍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로 허(虛)한 곳을 보(補)하고 실

(實)한 곳은 사(瀉)하는 한의학(韓醫學)의 침구법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법이

며 산천(山川)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비보법은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것이고,

그 다음이 조산(造山)을 쌓거나,탑이나 절을 세우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하늘 못 북측 계곡에 을진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진입하므

로 돌박물관 북동 인방에 비보숲을 설치하여 바람의 유속을 조절하여야

한다.사진에서와 같이 협곡 속에 위치하고 외형으로는 산을 의지한 배산

형태로 보이나 실제는 건물이 남측 능선을 의지하여 북측에 공간을 냄으로

써 바람이 진입할 경우 유속을 가속시키게 된다.

또한 돌박물관 주위의 모든 물은 돌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유입되어 항상

습한 지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건물의 형태 또한 지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ㄷ자 형태를 이루어 건물내의 기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접을 보완하기 위하여 습도룰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을 활용한 풍

수인테리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4-7>비보 숲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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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문화 전시관 구역의 풍수분석

제주돌 전시관은 8동의 건물이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의ㆍ식ㆍ주,생산

ㆍ생업,놀이 등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였으며,역사 속의 돌문화 연표

와 제주의 돌문화를 기능별로 나눠 정리한 도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설 경우에는 중요한 건물이 중심에 위치하여 주산

(현무봉)에 배산을 하고 좌우에 부속건물은 배치함으로써 주변의 자연과

돌전시관 공간배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돌전시관이 생기를 받기위해서는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교세하여 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현 위치는 한꺼번에 물이 빠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비 혈지

의 형국을 하고 있다.

비 혈처에 명당이 있는 것처럼 돌전시관은 큰지그리오름이 배산을 하므

로써 청룡은 작은지오름으로 감싸주며 안산은 금형체인 바능오름을 향하

며 백호는 물을 거두어 주는 득수 형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돌전시관이 위의 설명에 따른 배치 형국이면 금상천하인데 휴게

실 건물이 비 혈지인 제주 돌전시관의 비보 역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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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8>제주돌 전시장(다음항공)

<사진4-9>제주 전시장 건물의 배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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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통초가집 구역의 풍수분석

(가)제주 초가 (세커리집)

미좌 측향으로 배치하여 남측에 위치한 안거리는 우측에서 굴묵,큰방,작

은방,정지(부엌)순으로 방을 배치하였고 안커리 밖거리를 배치하였다.

미좌 서사택 건물에 축방에 대문을 설치하고 곤방에 부엌을 설치하여 동

서사택 배합 형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제주 전통초가 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지세와 일치시키

는 것이다. 제주도는 강수량은 많고 76%가 산지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비

가 올 경우는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합수되어 내리기 때문에 지형조건에 부

합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수해로 인한 재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로 제주지형의 건축은 방위 개념보다도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

켜야하는 이유이다.

본 초가 건물에 있어서는 초가 뒤 내룡 부분이 재현되지 않고 오히려 배수

로를 조성하였다.이 배수로는 이 초가 건물이 재현된 장소가 지기가 없는

물길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수로를 조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이 배

수로를 초가 건물 좌측으로 돌려 지하로 매설하고 현재의 배수로에는 흙을

쌓아 내룡을 재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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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전통초가 배치도

<사진4-10>세커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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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장독대의 위치인데 장독대는 일반적으로 제주전통초가에 있어서

는 초가집 뒤에 설치하는 것이 통례인데 주 건물(안거리)의 우측에 설치

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건물 뒤에 내룡을 재현하고 이 두둑 위에 장

독대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장독대는 간장과 된장을 보관하는 시설로 한가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 뒤 편안하고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였던 것이며

장 담그기는 일 년 동안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주부로

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일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주부로서는 온갖 정성을 다

하여 장맛이 좋기를 마음으로 빌며 장 담그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46)

한편 주 건물 우측에는 소 ․ 말 등 가축의 먹이를 위하여 가을에 건초를 베

어  말린 촐눌47)을 조성하여 마당을 □ 형으로 조성하는데 본 건물에서는

밖거리 서측에 설치하여 □ 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마당을 □형으로 조성하는 것은 마당에 청정한 기가 흐르도록 한 풍수

지리적 관점이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

(나)전통초가(두커리집)

간좌곤향 배치 되었는데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제주전통 가옥

을 재현함에 적절하지 않고 커다란 연못을 굴착한 것은 제주 지역가옥 구

조와는 다른 형식이며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을좌 신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두거리집도 위 세거리집과 같이 장독대 시설이나 촐눌 등을 설치하여

46) 「동명향토지」. 2009 p491

47) 제주도에서는 촐이라고 불려지는데 자골 등 건초를 말려 마당 옆에 쌓아 저장하였는데 

이것을 촐눌이라 하였다. 촐물 위는 람지라 물리는 띠를 역어 만든 것을 덮어서 줄로 단

단히 동여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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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만든 것은 동일하다.그리고 제주 전통초가 벽은 모두 돌로 쌓

았는데 이 돌의 형태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돌은 굵은 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돌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외부벽을 위 사진 과 같이 흙질하지 않고 돌을 쌓을 때 틈에만

흙을 넣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고유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적용되

었다.

<사진4-11>두커리집

4)야외공연장의 풍수지리

야외 공연장은 돌박물관 위에 설치되어있는데 북측에 있는 바농오름과

공연장 무대방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형태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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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2>야외공연장-1

<사진4-13>야외공연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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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무대의 중심선이 바농오름 중심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빗나

간 좌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무대 차양 시설이 모난 각을 이루어 주위

산세와 어울리지 않으며 돌박물관을 협곡에 배치하여 시설물 주위의 자연

과 일치시키려는 목적도 상실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야외무대 좌측 건물의 모습은 철근 구멍으로 디자인하여 오히려

공사 중인 건물로 보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는 흉물로 보일 가능성이 크

며 너무 모나게 형성되어 있어 산과 주위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혹시 산의 모습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 그와 대조를 이루도록 사

각형으로 설계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인공시설물 내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자연 적인 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각형 모양이 시설물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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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주 돌문화공원의 풍수지리적 재 구성

1.풍수지리 입지의 재 구성

터가 선정되면 다음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땅은 지세에

따라 남쪽으로 경사지거나 북쪽 혹은 서쪽으로 경사지어 그 형태가 다양

하다.대지에 연결된 도로도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있게 된다.

<그림5-1>제주 돌문화 공원 1/25,000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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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점포 같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이 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배치해야 한다.이러한 배치 방법은 각 지세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으로 배산임수 ․일조 .도로 ․ 건물과 내룡과의 관

계를 의미한다.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다면 양쪽 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지세에서는 청룡과 백호,안산,

사신사가 없는 형국이므로 결국 명당의 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산의 (음)기운과 물(양)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생

기를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5-2>돌문화공원 지세분석

현재의 제주 돌문화공원의 주 건물은 돌 박물관인데,주 건물은 주산의 기를

받기 위해 배산임수를 하여야 하는데,이곳은 협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기

가 머물지 못하는 비혈처에 입지하는 풍수적 결함을 앞의 장에서 밝혔다.



- 89 -

따라서 풍수지리적 재 구성의 의미는 차후의 제주 돌문화공원 새로운 건축

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하여서는 풍수지리적 재 구성을 바탕으로 건축

하는 것을 가정하여 주장하는 것이다.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성된 시

설물에 대한 풍수적 결함을 비보함으로써 현재보다 좋은 생기를 보하고자 하

는데 있다. 따라서 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에

따른 재 구성을 살펴보면,첫째는 바농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하는 것

이고,둘째는 작은지 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고,셋째는 큰지

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간룡법과 장풍법,득수법을 적

용하여 주 건물의 입지가 생기가 머무른 곳에 공간구성이 되어야 한다.

즉,제주 돌문화공원의 산세는 한라산을 태조산으로 하여 민오름을 거쳐

큰지오름과 작은지오름을 지나 바농오름으로 행룡을 하는 형국으로 대체적

으로 남서 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지맥이 뻗어가고 있으므로,주 건물의 입

지는 산세 흐름의 방향과 가장 강하게 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배산임수

(背山臨水)의 형국을 하여 생기맥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주 돌문화공원내의 명당 지세가 갖는 입지 및 공간구성에 적합

한 명당터를 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적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이번 연구 조사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을 재조명하고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가

즉,풍수지리적 재구성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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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산 유형에 따른 풍수적 분석

1)바농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봉

하고 다시 가지를 뻗어 불칸디오름,개월이오름(복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

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그림5-3>바농오름 배산 모식도

<사진5-1>바농오름 건물의 배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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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바농오름은 금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이것은 산의 형태에

서 주인격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재물을 상징 한다.

그러나 바농오름은 북방으로 지맥이 뻗어나가고 있는 지세로서,주 건물

을 입지하였을 때 안산의 조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의 조응도 없고 기

가 형성되지 않는 입지로 주산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장풍 분석

바농오름을 돌문화공원의 현무봉으로 배산을 하면 우선 좌청룡,우백호,

안산이 없는 형국으로 주 건물의 입지에 있어서 사신사에 의한 생기를 반사

기능,조응기능,볼록렌즈 기능을 하지 못하고,현무봉의 좌우 서북방의 허한

곳에서 불어오는 살풍으로 기가 흩어지는 입지형국이다.

다)득수 분석

현무봉이 주산의 역할을 하면 좋은 생기가 주 건물에 발현하면서 그 여기

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좌청룡,우백호,안산에서 득수한 물이 명당터에 진응

하도록 하는 형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농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을 배산하면 안산이 조응하지 않아

거수를 받을 수 없고,좌,우의 사가 없어 현무봉에서 득수한 물이 빠져나가

므로 계수즉지에 의한 생기를 머무를 수가 없다.

즉 산의 기운(음)과 물의 기운(양)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

지 못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형국입지이다.

따라서 바농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재구성

을 분석하면,현무봉의 마주보는 안산이 없어 생기를 조응하는 주산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우 사신사를 갖추지 못해 바람길에 의한 조응,반사,볼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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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생기를 머물게 할 수 없었고,또한 득수가 산수동거로 파구가 보이

는 입지형국으로 주건물의 배산이 되었을 때 생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명

당국세가 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다면 양쪽 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명당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

야만 가능하다.48)

또한 바농오름은 북방으로 회전하여 나가는 산으로 돌박물관 위치에서나

재구성을 위한 주 건물의 위치에서 보아도 배면을 이룬 산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바농오름을 배산으로 하여 남으로 주 건물을 배치할 수는 없다.

2)작은지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

봉하고 다시 가지를 뻗어 불칸디오름,개월이오름(복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

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이른다.

48) 박시익, 전개서,  p96



- 93 -

작은지 오름은 수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이것은 산의 형태에서는 보

조격으로 산의 정상부가 잘록해서 기운이 한 지점에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것으로 본다.

<그림5-4>작은지오름 모식도

<사진5-2>작은지오름배산 건물배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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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은지 오름은 주산인 민오름이 가지를 뻗어 내룡하면서 큰오름을

기봉하면서 바농오름으로 좌선하여 흘러가는 과맥처가 되어 생기가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는 현무봉을 하고 있다.

작은지 오름 역시 바농오름과 마찬가지로 주 건물을 배산 하였을 때,안

산에 의한 조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주산에서의 생기맥이 머무룰 수가 없

기 때문에 주산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나)장풍 분석

먼저 작은지 오름이 돌문화공원의 현무봉으로 배산을 하면,좌측의 바농오

름과 우측의 큰지오름이 좌우 사신사 역할을 하는 형국으로 볼수 있지만,

그것은 과맥처로서 좌우의 사신사를 호송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좌청룡의 바농오름은 비주하는 지세를 하고 있어 서북방향의 허한 제

주의 바닷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는 입지형국이다.

사신사가 혈을 향하여 삼태기 처럼 둘러싸인 곳은 장풍기능을 하여,강한

바람을 순하고,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작은지 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

이 배산을 하면 청룡,백호가 배반하는 지세이므로 바람을 가속시켜 강한 바

람이 되어 명당의 생기를 빼앗아 가는 입지형국을 띠고 있다.

다)득수 분석

작은지 오름을 주산의 현무봉으로 하고 주건물을 배산하였을 때,바농오름

과 큰지오름에서 발원하는 득수가 명당처에 모이는 진응수가 되기 위한 형국

으로는 좌우측의 사신사가 교쇄하거나 역수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안산이 없어 명당터의 생기가 설기되지 않게 거수하는 국면을 형성

되지 않았고,그러므로 풍수에서는 ‘수관재물’이라 재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

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는데,이러한 국면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관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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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익성에 나빠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풍수적인 해석이 가능 하

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작은지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재구

성을 분석하면,현무봉의 마주보는 안산이 없어 생기를 조응하는 주산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우의 오름이 사신사의 역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비주하

는 국면으로 바람길에 의한 조응,반사,볼록기능에 의한 생기를 머물게 할

수 없다.또한 좌우의 사신사에 의한 득수를 거수하거나 교쇄가 되지 않는

산수동거의 형국을 하고 있어 파구가 보이는 입지형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좌우의 허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명당처의 기를 흩어버리는 국

면을 하고 있으므로,작은지 오름을 주건물의 배산이 되었을 때 장풍국과 득

수국,간룡에 의한 모든 생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풍수의 재구성에 따른

명당국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큰지그리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봉

하고 다시 가지를 뻗어 불칸디오름,개월이오름(복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

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이른다.

큰지오름은 금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산의 형태로는 주인격으로 오

행으로는 재물을 상징한다.한라산을 태조산으로 출맥하여 위이,기복과 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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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요를 박환하면서 생룡으로 뻗어오다가 민오름에서 주산을 만들었다.

주산인 민오름에서 제1봉을 현무수두하여 생기맥이 응집된 주봉을 배산으

로 주 건물을 공간구성을 하였을 때,큰지오름은 현무가 되고 작은지 오름은

좌청룡이 되며,선돌과 휴게소가 있는 방향의 바농오름은 안산을 이루게 되

어 산세의 흐름과 일치하고 안정감을 준다.

<그림5-5>큰지그리 오름 배산 모식도

<사진5-3>큰지그리오름 건물배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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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농오름과 비보숲이 눙서오름과 조화를 이루어 천심십도의 정혈의

명당터에 입지함으로써,주 건물에 강한 지기를 받아 새롭게 제주 돌문화관

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장풍 분석

풍수지리에서 사신사는 명당터의 천기를 조응하고,지기를 흩어지지 않도

록 藏風을 하여 자연과 음향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질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큰지오름이 배산을 하였을 때,청룡인 작은지 오름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

하는 것으로 돌문화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서북(건방)에서 불어

오는 골바람을 막아주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물도록 장풍 역할

을 한다.금형체(金型體)의 案山은 五行의 기운에서 부를 상징하는 氣로 명당

처의 生氣를 밝게 반사하고 조응하여 제주 돌문화공원의 문화관광 발전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명당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큰지오름을 背山臨水로 주 건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은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다.또한 큰오름

의 우선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사에 의해서 前低後高와 전착후관의 명당

국면을 이루었다.

다)득수 분석

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서 발원 하였다.

큰지오름에서 배산임수를 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을 사이에

두고 去水하면서 흘러가는데,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수관재물’인 물을 걷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득수 명당국을 형성하여

현 돌문화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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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배산 유형에 따른 풍수지리적 재 구성에 있

어서 작은지 오름과 바농오름 보다 좋은 명당국면을 하고 있다.

차후의 돌문화공원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그리오름을 현

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작은지오름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

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으며 풍수지리

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널리 펼

치는 명예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

만될 질것으로 기대되고,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 국

이라 생각한다.나아가 이번 연구를 통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

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재조명하여 보다 나

은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차후에 제주 문화권

의 개발시에는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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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옛부터 제주도를 삼다도(三多:돌,바람,여자)라 칭하였다.

고대에 우리 선인들이 돌을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여 왔고 신앙대상으로

삼았던 돌 문화에 대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무한적으로 널려있는

돌문화를 수집하여 전시하고,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를 형상

화 하는 등 제주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려

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의 돌 문화공원이 2006년 6월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탄생한 것이다.

당초 이렇게 훌륭한 목적을 갖고 출발한 돌문화공원이 40여명에 이르는

상주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관람객의 방문이 극도로

저조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

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하여,돌문화 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따른 운영상의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돌문화공원의 주요 건물에 대한 입지와 공간배치를 할때에

는 자연적인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 하는 풍수지리학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에는 입지와 시설물의 계량화가 가능한 경험

과학적인 논리체계들인 간룡법,장풍법,득수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간룡분석은 명당 주위의 지형,지세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 입지장소를 찾기 위하여 거시적 조건을 이루는 산줄기의 분포와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제주 돌문화공원은 제주도의 태조산인 한라산이 동북(간방)으

로 내룡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름들을 만들었고,위이,굴곡,기복으로 행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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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다가 돌문화 공원의 주산인 민오름을 기봉한 후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좌선룡으로 행룡하면서 큰지오름,작은지오름,반농오름의 현무봉을 세

우면서 입지 하고 있다.양기풍수에서는 태조산에서 뻗어내려 명당혈처에 이

르기까지 단맥하지 않고 내룡하여야 한다

즉 명당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산과 현무봉을 중심으로 생기 맥을 받는

혈처에 배산임수의 건물입지 및 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돌문

화공원은 내룡을 하여 명당국을 형성하였으나,<그림 4-7의 간룡분석도>에

의하면 3개의 현무봉을 모두 배산임수를 하지 않는 중앙의 허한 곳에 입지하

고 있는 국면을 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지리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배산임수인데,태조산으로부터 내룡

맥이 연결된 현무봉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하지 않은 지금의 돌문화공원 건축

물의 입지 및 배치는 명당처의 생기 맥을 받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단되었다.

둘째,장풍분석은 명당 주위의 산에 의해 바람을 막고,혈장을 중심으로 지

중에서 발생하는 생기를 흩어버리지 못하도록 좌,우,전,후의 사신사의 산세

(山勢)에 의해 장풍(藏風)을 함으로써,명당 주변의 산과 득수인 물(水)이 상

보(相補)한 음양화합을 이루는 국면을 살피는 것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그림4-8장풍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건물의 기

준으로 볼때 청룡과 백호가 사신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고 주변의 3개의 오름들이 안산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비추어지나,이

것이 음양의 균형이 이루기 위해서는 명당에 물이 모여 드는 지호수(池湖水)

의 수세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입지 국면에서 빠져나가는 산수동거의 형국은 ‘계수즉지’에

의한 생기가 머무르는 지세를 하지 못하는 국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득수분석 혈과 명당 주변의 물의 형상을 총칭하는 것으로,물은 산에

의한 득수와 파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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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得水)는 산과 물이 음양이 화(和)하고 회(會)하고 생기(生氣)가 있게

되어 길(吉)하므로 산수(山水)가 상보(相補)하여야 함이 풍수의 필수적인 요

소이다.제주 돌문화공원은 <그림4-9득수분석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

의 오름에서 득수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곳(건물)으로 흘러 내려와서 명당

처에 모이는 길수(吉水)인 지호수(池湖水)가 되어야 하는데,이곳은 멈추어

모이지 못하고 있다.즉,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상보하지 못하여 명당처의

득수역할 못하였고,또한 수관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파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 생기가 머무를 수가 없다..따라서 “풍수의 술법은 득수함이

으뜸이요,장풍이 다음이라 하였다”풍수에서 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득수하여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생기가 모이지 못하는 형국

이라 결코 명당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진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5-5>큰지그리오름 배산 모식도(득수형명당)에 나타난 결과에 보면

한라산에서 내룡한 용맥은 민오름에서 주산을 기봉하였고,다시 용맥이 뻗어

내려서 큰지그리오름 기봉하고 현무봉을 만들었다.

한라산(태조산)--민오름(주산)--큰지그리오름(현무봉)으로 내룡하여 생기맥

을 받는 명당국이 형성되어 경험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의 입지에 부합

된다고 판단한다.

차후의 돌문화공원의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그리오름을

현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작은지오름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는다.

풍수지리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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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서북(건방)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을 막아주어 명

당처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무르게 장풍 역할을 한다.

금형체(金型體)의 안산(案山)은 오행(五行)의 기운(氣運)에서 부(富)를 상징

하는 기로 명당처의 생기를 밝게 반사하고 조응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

한 사신사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현무봉(큰지오름)을 배산으로 한 건물의

입지 및 배치는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고,큰지그리오

름의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河水沙)에 의해 전저후고의 명당국면

을 이루게 된다. 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

서 득수하였다.큰지오름에서 배면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

을 사이에 두고 흘러 가는데,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수관재물인 물을 걷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현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

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지세에도 종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

만해 질것으로 기대되고,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국이

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

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서,이번 연구 결과가 제주도 문화

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돌 문화공원을 재조명하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제주 문화권의 개발시에는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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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봉 선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풍수지리전공

지도교수. 박시익 · 박찬용

                        

요  약 

제주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려는 것을 목

적으로 세계 최초의 돌 문화공원이 2006년 6월에 제주시 조천읍 교대리에서

탄생한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 배치에 대

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하여,돌문화 공원의 입

지 및 배치 공간에 따른 운영상의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고,풍수지리적 재

구성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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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에는 입지와 시설물의 계량화가 가능한 풍수

지리의 경험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장풍법,득수법을 중심으로 분석하

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룡분석을 보면 풍수지리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배산임수인데,태조산으로

부터 내룡맥이 연결된 현무봉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하지 않은 지금의 돌문화

공원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는 명당처의 생기맥을 받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

단되었다.장풍분석을 보면 지금의 돌문화공원의 건물입지에서 보면 청룡과

백호가 사신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고 주변의 3개의 오름들

이 안산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비추어지나,이것이 음양의 균형이 이루기 위

해서는 명당에 물이 모여 드는 지호수의 수세를 취하여야 한다.

득수분석을 보면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상보하지 못하여 명당처의 득수

역할 못하였고,또한 수관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파구의 형태를 하고 있

는 형국이라 생기가 머무를 수가 없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돌문

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

고자 한다.

한라산(태조산)--민오름(주산)--큰지오름(현무봉)으로 내룡하여 생기맥을

받는 명당국이 형성되어 경험 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의 입지에 부합된

다고 판단한다.차후의 돌문화공원의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오름을 현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작은지오름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

는다. 풍수지리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서북(건방)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을 막아주

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장풍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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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체(金型體)의 안산(案山)은 오행(五行)의 기운(氣運)에서 부(富)를 상징

하는 기로 명당처의 생기를 밝게 반사하고 조응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

한 사신사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현무봉(큰지오름)을 배산으로 한 건물의

입지 및 배치는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고,큰오름의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사에 의해 전저후고의 명당국면을 이루게

된다.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서 득수하였

다.큰지오름에서 배면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을 사이에 두

고 흘러 가는데,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수관재물

인 물을 걷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현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지세에도 종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

다.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만해 질것으로 기대되고,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국

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

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서,이번 연구 결과가 제주도 문화

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돌 문화공원을 재구성하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

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제주 문화권의 개발을 할때는 전통

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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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Thesis

TheanalysisofPengshuiforJejustonepark

locationandspacecomposition

Go,Bong-seon

GraduateschoolofEnvironmental＆

PublicHealthstudiesofYeoungnam University

DepartmentofEnvironmentalDesign

Majorin Pengshui

SupervisedbyPark,Si-Ik,Park,Chan-Yong

Abstract

Thing which culture sightseeing resources do contents reflecting

symbolism ofJejumaximum allowspurpose.Firststoneparkwasbornin

JejuChocheoneupKyoraerionJune,2006intheworld.

AnalyzeaboutlocationandspacecompositionofJejustoneparkandit

ispurposeofthisresearchtoconsiderwhethereffectisatoperationby

location and space arrangement of stone park,and analyze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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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shuireconfiguration.ResultthatanalyzeaslocationanalysisofJeju

stoneparkmakesKanryongbeopofPengshui,Jangpoongbeop,Deuksubup

thecenterisasfollowing.

IfconductKanryonganalysis,itisBaesanimsuthattakingaserious

view inPengshui,locationandarrangementofpresentstoneparkbuilding

which do not Baesanimsu laying stress on Hyunmubong that

Naeryongmakislinkedfrom Taejosanaresituationthatdonotreceive

SaengkimaekofMyungdangcheo.

ItissituationthatCheongryongandBaekhocannotactroleofSasinsa

ifseeinbuildinglocationofstoneparkifconductJangpoonganalysis.

Andsurrounding3O-reumsdonotAnsanandislookedlikethatare

achievingbutaresuchactually.

IfconductDeuksuanalysis,Sangkicannotstayform thatdoshapeof

PaguthatSukwanjaemul'senergyevades.

WishtodoPengshuianalysisaboutlocationandspaceorganizationof

Jejustoneparkpresentationasfollowingwithresultthatthisresearch

analyzesthroughPengshuireconfiguration.

Subsequentstonepark'sbuildingslocationandKeunjiO-reum atspace

arrangementbydoingHyunmubongBaesanimsu,receiveMyungdangkiun

though make location shape that Jakeunji O-reum accomplishes

Choengryungkuk and Banong O-reum accomplishes Ansan of

Geumhyungche.AnsanofGeumhyungchereflectsSangkiofforkedroad

MyungdangcheothatsymbolizesthewealthinKiunofO-hangbrightly



- 110 -

andisoneofimportantSasinsa.

Therefore,inYangkiPengshuithemostimportantHyunmubong(Keunji

O-reum)by Baesan location and arrangementofbuilding Myungdang

aspectofJeonjeohugobyHasusathataccomplishedsunandthemoon

creationbecausemeetAnsan (Banong O-reum),andarePpeoteonaerin

JimaektorightofKeunO-reum accomplish.

DidDeuksuinJakeunjiO-reum thatisCheongryong inDeuksuand

BanongO-reum thatisAnsanPutbetweenandflow Ansanfacingto

MyungdangcheobyDongchulseoryuifdoBaemyuninKeunjiO-reum,Ki

isgatheredaccomplishingJihosuMyungdangthatisKilsu.

JimaekofHasusathatwalkwaterbeenSukwanjaemulstringbuilding

thatexertgoodeffecttoJiseofbuildingbymakingroleofBiboJisethat

isdoingHwanpofrom adistancethink.

ThinkthatisMyungdangkukthatsuchPengshuiKukseisexpectedto

operationofforwardstonepark,andaccomplishesharmonyandbalance

withnatureandPoongsujiri.

ThinkthatmaysupplydatathatstudyfindingcanutilizeforJejudo

culturesigntseeingpiece.

ExpectthattraditionalPengshuianalysisisprecededatdevelopmentof

Jejuculturalareahereafterwanting tobecomefoundationthatdevelop

bettertraditionalJeju culturesigntseeing furthermorereconstructing

ston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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